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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I . 서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귀순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실대를 조사하여 이를 귀순자

들의 「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개발에 활용하는 데 있다. 최근들어 귀순자들의

숫자가 중가하고 있어 이들울 대상으로 한 남한 사회 적응실태 조사는 향후 통일

성취과정에서 겪게 될 문제들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는 예비실험적 의의를 가진

다.

본 연구는 (1) 설문 조 사 및 심층면졉 조사 실시, (2) 기존 연구결과 활용,

(3) 탈북귀순자 체험수기 분석, (4) 탈북귀순자에 대한 남한 대학생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II . 탈북귀순자의 현황과 지원정책 분석
l

1. 귀순현황 관련 통계자료

귀순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사망·이민 및 주土불명 且 인한 신원확인 불가능지-를, ]외한

약 570 舍 가 i]l 남한 사 살 , 3혁 hI 21 
, /

'bo

]

에 49 명, 90년대에 116명(90년 10명, 91년 19 명, 92년 8명, 93년 7명, 94년
s 

-

w

47명, 95년 12월 초 현재까지 25명)이 귀순한 것을 감안한다면, 생존 귀순자의

3분의 2가 정부 수립 이후부터 70년 이전에 귀순한 사람들이다.

귀순 형태는 60년대 . 이념형에서 90년대엔 경제 · 사회형으로 전촨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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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경로는 최근들어 중국· 러시아 등 제 국을 경유한 귀순자가 중가하는 등 탈

북행태도 점차 r 국제촤」하고 있다. 또 과거 군인·농어민·선원 둥이 주류를 이루

던 귀순자의 직업도 90넌대 들어 딩-정관료·대학생 . 벌목공 등으로 다변촤하고 있

다. 귀순자들의 고학력 힌상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제유지 지향적일 수도 있

지만, 역으로 외부정보 유입에 의한 비교판단능력도 높아 체제불만을 디 강하게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탈북귀순자 지원정책 분석

남북간에 체제경4이 극에 달省던 70년대 북한을 탈출헤 남한으로 귀순한 사

람들은 「의거 월남한 귀순용사]라 불렸다. 목숨을 긴 걸단 끝에 자유의 품으로

안긴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칭에 길맞게, 우도 78년에 제정된 l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닐]」에 의하여 귀순지-들에게-P 정칙-급과 26 펑 이싱-의 주1킥, 취A]알선 등

-s-기-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80닌대 말, 90년대 초 에 들어 兮가하는 달북귀순자들에 대해 
-g-민들의

관섭이 예전같이 않게 되면서 l' 귀순용사J라는 A-어는 거의 지-취를 김-추고 [' 귀순

용사]보다는 다분히 잭관적인 [ 
'

귀순지-J라는 - 어가 데신 쓰이게 되었다.

귀순자들에 붙여지는 이같 옹어번과처럼 이들에 한 실질적31 처우에도 많

은 번화가 일기 시작省는데, U- 번화된 내용은 93년 6월 1 1 일에 「월남귀(용사

특별1·a」을 대폭 손질하여 만들어진 r 귀순북한동포 보호1]]J과 같은 해 ]실월 1

일부터 시헹된 동법 서宅령에 반엉되어 있다.

그후 「귀순북힌W%L 보호법 시헹렁]이 또다시 게정되어 94넌 9弔 일AL버 시

행되었는데, 이는 북한동포들의 귀순 러시힌상에 효율적으로 태처하기 위한 깃이

었다. 여기에 l 
'

시혜)차원에서 과도한 징착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헌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귀순자의 징착과 지.쵤·을 돕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과

귀순자에게 지불해야할 막-대한 예산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헌실적 어러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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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었다.

한편, 정부는 탈북귀순자의 행렬이 끊이지 않자 시행령 개정에 만족지 않고 현

행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자체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해 왔는데, 이같은 법개정

노 력은 시베리아 북한벌목장 탈출노동자와 중국내 북한국적 동포들이 대거 귀순

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에 북한동포귀순 유인책으로 과도한 정착

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Ill. 탈북귀순자의 의식구조와 대남한인식

L 귀순자의 의식구조 및 성향

탈북귀순자들의 남한사최 적응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북한체제 속에서 교 육받고 사회화되면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가치 및 원리에 대해 어떤 얜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귀순 이후 적응과정에서 이것이 o]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자유와 평등의 조화, 가치의 상대

성과 다양성 등 남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가치와 매우 상치되는 사회

섕활 원리 및 가치콴을 기준으로 생활해오고 있다. 북한에서 성장하고 남한에서

생활해야 하는 귀순자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 남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면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유」의 개념에
臧

대해서, 귀순자들은 귀순 초기 「여행의 자유」를 「자유,전체로 인식하는
'

성향을 보이고 있다.

(2) 남한 사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귀순자들이 대부분 좋은 인상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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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비록 님·한애 빈부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도 그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머 북한에서의 절데적인 반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헌

재의 셍활에 만족하고 있기 문이다.

(3) 귀순자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먼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단, 북한의 검소한 셍촬과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생쵤d험으로 인 돈놀이와 무위도식하먼서 생촬하는

일부 남한 사람들에 대헤 우 -(정적인 인상을 표출하고 있다.

(4) 귀순자들은 귀순 이후 느끼는 -A한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

동체 의식J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고, 이외에 「협동싱], 「순박힘-」, 「근면·

성싣」, r 인내심J, 「절약정신J 등을 들고 91다. 반먼 단점으로는 「타율적

인 성향J, 「창조력 부족.J 등을 들고 있다.

2, 귀순자의 데남한인.시-
c고 

w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귀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순전 남한 사회의 실정에 대해

정화한 지식을 깆·고 있지 못했딘 깃오로 보 인다. 이는 폐쇄사최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 리고 남한 상피에 데한 북한 당-d-의 왜곡된 선진 때문이
. /

라 할 수 있다. 결과 귀순긴i/「남한 사회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싱-.으로 인식하였다는 깃이 대부분 귀순자들의 견해이다.
Il- 3

l 샹딩.수 귀순자늘은 냠한을 미제의 가난한 식민지이먼서 징치 . 사회직으로 불안

한 나라라고 셍각省으머, 민주주의 게념 자체에 데한 인식 결0·1로 남한 사회의

니.원주의 및 욕구표출 방식을 한의. 통제퍼고 집뎐·중십적인 시각에서 바리·본 공

통접을 나타내고 있다.

남한 사회에 대헤 외국- 갔다가 -F 여헹자나 중국에 있는 동포, 혹은 조 총런

키g-자 등을 통해 남한은 r 울지·가 %4'은 살기 좋은 곳], 
「중국보다 힐씬 잘 사는

자본주의국가」라는 인상도 가지고 있었지민·, 그러면서도 북한의 공식 선전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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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교 육으로 인해 「남조선은 길거리에 판자집과 거지가 득실거리고, 한강물에선

썩은 냄새가 나는 곳」,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가난한 식민지」라는 생각을 의심

,, 執..爭,,,, , .. ... ... ... ... . .

니라 적지 않은 귀순자들이 남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중국을 더 신뢰

하 五 다 한다. ldrnl 
1

한편, 귀순자들은 남한에 와서 실제로 살면서 「 경제발전」, 「자율적인 사회」,

「민주화」 등을 남한 사회의 강점으로 들고 있고, 「자 로 움」, 「근면성」, 「자율

성」, 「창의력」, 「적극성」 등을 남한 사람들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반면, 실제로

살면서 느낀 남한 사회의 취약점은 「시위 · 무질서 등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

「정치불안」, 「국가관 결여」, 「사회의 퇴폐」, 「븍한 실상을 믿지 않는 점」, 「미군

주둔」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대인관계」, 「사치·낭비」, 「냉정함」

등이 남한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말했다.

IV. 탈북귀순자들의 남한사호1 척응실태 및 애로사항

1. 보호(수용)기간 중의 심리적 변화 분석 : 사례연구

보호(수용)기간 동안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이면서 적응해 나갔는지를 파악해

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보호(수용)기간이 끝나 사회적

응기에 듭어간 귀순자들은 마치 제대한 사람이 과거 훈련받던 일읗 얘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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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양상을 보이기 If}]문이다.
l 

//

'

본 %구 는 6 상촹을 V안31$ 사/90 1 순자 1 을 사 구 상
r 

帥
a - - 

-

로 선정하여 보호(수용)기간 중에 니-타난 심리적 번화과정과 적응양상을 심층분

석 보있·다. 보호(수용)기간이라는 것이 귀순자가 납한 사회에 적응하는 첫 단

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체게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연구대상이

1명이라 나타난 결과를 일반회-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보후(수용)기간 중에

나티.나는 귀순자의 심리적 변촤를 추적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71순 직후부터 신분통제가 헤 되기 직전까지 약 8개월간 귀순자의6리적 변

촤양상을 분석한 걸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죄책감과 외로움에 괴로워 힌·디-.

%(2) 
탈북전에 형성된 시각에서 님-한 사최를 바라본다.

hA 탈북전 된 . 관을 못한다.

(4) 탈북신에 형성된 가치관 및 인생관에 의 세 삼을 설계한다.

(5) 텔레비·毛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6)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즉 인어문제가 미치는 엉향이 의외로

크다.

(7) 보호(수용)담당 Z·련 근무자로녁-터 받는 엉향이 절 적이다.

(8> 방문장소, 면담인사 선정 등 직응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럭 또 한 크다.

(9) 종교자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떤서도 종교를 신앙화하지 못하고 있다.

2. 남한사회 적응실데 띨 애로사항

귀순자들의 ·적응실테를 조 사한 결과 파악닌 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유형은 다음과 길'다.

(1) 남한 사회에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예비지식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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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주로 귀순 초기에 겪는 어려움인데

지리에 익숙치 못하고, 버스 노선도 모르고, 지하철 타는 법도 모르고, 상식

적인 물건값도 모르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사회

의 초년생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2) 언어문제로 겪는 곤란이다. 언어로 인한 곤란도 여러 차원의 문제로 귀순자

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영어 및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낭한

에서 상용하고 있는 전문용어를 이해 못하는 것, 한자를 해독 못하는 것, 이

북말씨로 인해 오해받거나 웃음감이 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이는 주로 북한의

집단주의 사회와 남한의 개인주의 사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북한에서 교 육받고 살면서 몸에 밴 사고방식과 생촬양식이 남한 사회의 그것

곽 다름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이로 인해 귀순자들은 외로움, 그리음,

소외감, 열등의식 등을 느끼게 되어 미적응 및 부적응 양상들을 초래하고 있

다.

(4)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가치관 및 도덕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달

라 받게 되는 혼란, 돈에 대한 가치인식의 미정립으로 인한 혼란, 단독귀순

으로 인한 죄책감,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차별의식에 대한 지나친 반응, 국가

또는 기관의존적인 소극성 등이 그 대표적인 양상이다.

(5) 경제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귀순자 지원정책이 계촉 바뀜으로써 정착금

이 줄어든 결과 최근 귀순한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6) 귀순자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 냉정함, 멸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다. 이 현상은 최근 귀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문제가

체제경쟁의 이념적 차원을 벗어나면서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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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지적 열등감 및 사회적 지위 하락 역시 귀순자들

의 사기를 r虛어뜨리고 적응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직·용하고 있다.

귀순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의 가장 큰 원인이 남한 사람들의 차별의식파 편건에

서 비롯되는 것일까를 확인하기 위 서. 일단 r)1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귀

순자 의식조사를 실시헤 보았다.

조 사 데학Ar들의

� 

의식구조는 다음과 V다.

(1) 약 90%를 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우선 귀순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태도를 뵤인 점이다. 이는 일단 귀순자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2> 귀순자들을 북한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문제아J들이라는 관점에서 바

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판댑1하어 어떻게 부모나 처자식을 두고 넘어

율 수 있느냐는 건해도 「문제아J란 시긱'과 함께 응답자의 약 80% 이상올

차지省다.

(3) 약 80%의 학 들이 귀순지·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고 강언료를 많이 반아

몇몇의 사람만 제외하고는 꽤 릴 살고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귀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못 살게 된 1臧몇 사람도 반은 돈 관리를 잘못

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띠·라서 정부가 귀순자의 돈을 관리 줄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循다.

(4) 앞으로 게속헤서 수없이 님어-皇- 귀순자들을 모두 지금처럼 대헤 줄 수 似

지 않느냐는 fi

t 장掠ァ

� 

더 잡 주]서 習·일-8- 이루는 게기를 십·아야 한다는 입

장이 서로 양분되어 나타났다는 A]이다.

( ) 이렇게 답한 학 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귀순자 보호징책의 내용이니.

수준을 2-1의 알지 못하고 조사에 응省디.는 사실이다.

이런 졀과를 남한 s-만의 대귀순자 의식으로 일빈·회-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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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반 남한 젊은층의 견해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을 대비

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했될 필요성을 느 낀다. 만약 이런 대

귀순자 의식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욱 확산된다면 탈북귀순자

들이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예상된

다.

V . 결론 및 제언

1. 결론

적응상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귀순자 자신과 귀순자를 둘러싼 환경에 있다.

귀순 후 문화적 충격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북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죄책

감으로 회의에 빠져 있거나 소극적인 생활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만킁 적응기간만

늘어나게 된다. 설문 조사 및 면접 조 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귀순자들의

대부분은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은폐하려는 소극

적인 태도룰 보이고 있었다.

이런 태도는 남한 주민들의 태도가 귀순자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탓일 수도 있

으나, 신분노출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꺼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

주변 사람

들보고 내 성격에 맞추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내 스스로 성격을 고쳐 나가는 수

밖에 없다.‥ 한 귀순자의 말처럼 귀순자들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남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이 요구된다.

귀순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납한 주민의 귀순자들에 대한 태도와 정부의 귀순자

지원정책이다.

한 귀순자가 
ti

남한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 나라에 와서 살 자격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술회한 것

처럼 남한 주민의 귀순자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 때 이들은 더욱 더 쉽게 적응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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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귀순자들은 자신에 데한 동료의식의 표명에 남한 사최에 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의 누1한 주민들은 납한 사회의 기준으로 귀순자들을 대하고 있으

며, 또 한 남한 주맨의 생촬을 척도로 삼아 귀순지-들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성향

을 갖고 있다. 어기서 귀순자들은 데체로 님-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비우호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문제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앞으로 필'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

다. 귀순자들의 의식구조를 남한 주민들이 보다 객관적안 눈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직응은 앞딩-저 질 수 있으며, 통일성취 과정애

서도 그만큼 남북한 주민간의 작용을 딛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귀순자를 둘러싸고 있는 또다른 퇀·경적 요소는 정부의 귀순자 지원정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귀순자들에게 정吟금과 보 상금 그리고 직업알선, 7택마련, 의료

혜택 등 다분히 특혜의 성격을 rd 정책을 운영해왔다. 최근들어 지원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변촤를 시도省지민·, 그 본질적 성격은 크게 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 귀쿄-자들$-부티 거센 항의와 불만을 빌·게 되

어 지원은 해주고 욕만 얻어먹는 상황에까지 오 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귀순자 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귀순자들에게

일시적인 보상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헤야 하겠다- 또 한 업무수헹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직업 알선은 오히러 적응

에 부쟉용을 초래하므로 충분한 직입훈런이 선행되o]야 하虛다. 직업훈런 또 한

북한에서의 전직을 고리하고 본인의 희망을 충분히 감안한 후 실시되도록 하여

보다 체게적이고 효율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 력해야 히-或다.

서로 다른 체제에 적응한다는 것은 단기간 지원이나 교 육으로 충분한 효 파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귀)-자들에 대한 풀질적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심

리적 차원의 다긱-적인 지원도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서독의 효율적이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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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동독 이주민 정책으로 인해 외형적인 사회적응에는 일단 성공省으나, 사

최심리적 적응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지적되고 있는 데서 그 중

요성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충분한 시간적 요인은 물론이

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정책과 남한 주민의 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 뿐만이 아

니라 귀순자 자신의 적응하려는 의지가 졀합되어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團

2. 재언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귀순자 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귀순

자 적응 프로그램」개발에 참고할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한다.

(1) r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주교재는 무엇보다 남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뼈-른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귀순자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혼란을 적게 겪고 적응의 어려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한 사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

으 며 어떤 가치체계를 척도로 해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지를 이해시켜

야 한다. 그리고 어떤 준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살아왔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도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 함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너무 많

은 비중이 두어져서는 안 된다.

(2)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야 한다. 아울러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또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 귀순자들 중에서도 적임자를 선발.양성하

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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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촤하기 위해서는 통일연수원 내에

이를 전답할 전문운영부서 및 교 육부서를 설치헤야 한다.

(4)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납한 주민들의 대북한인식 및 의식구

조를 통일준비 차원에서 진환시키는 노d도 야 한다.

이는 귀순자 적웅 목적 뿐만 아니라 r 사람의 통일」울 위함이다. 무엇보

다 북한 주민을 폄하하거나 경멸하는 오락용 코메디물은 방송프로그램에

서 추방 야 한다. 지급과 징·은 북한주제 오락용 프로그램이 계속 빙-영된

다면 앞오로 남한 주민들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우필감을 갖고 북한 주

민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람의 통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귀순자의 대국민 이미지를 생각헤 상업적 목적

으로 귀순자의 눈물을 이용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방영하지 말아

야 한다. 또 한 귀)-지·의 부적응 사례를 홍미위주로 보도 하는 것도 자제해

야 한다. 적지 않은 귀순자들이 적응과정에서 언론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세삼 되새거 보아야 한다.

( ) 독일의 경우처림 사회셍촬을 위한 안네서(GUIDE BOOK)도 따로 만들어

야 한다. 귀순자 적- 에 필요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 난민이 대량으로 발

하여 남한으로 내러 경우 r 한국정착을 위한 지침서」로 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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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알이란 이제까지 서로 상충되는 사상과 체제하에서 상호 적대적 대립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집단이 갑자기 뒤섞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중대한 사회문화적 난제들이 분출될 수밖에 없음은 이미 통일독일의 경

우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특히 독일과는 또 다르게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헙했을 뿐 아

니라, 보 다 경직된 체제하에서 반세기 동안 의미있는 어떤 상호교류도 차단되

어 왔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기나긴 반목과 증오의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문화적 문제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양쪽 지역의 많은 사람들
a

이 심각한 가치의 혼돈과 사회심리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예상하듯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좌절감과 충격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기존 가치관 및 세계관의 급작스런 붕괴로 심각한 불안과 좌절감

에 Ell]-지게 되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에 대해 열등의식과 혐오감을 표출하

는 한毛, 심한 패배의식 속에서 김일성-김정일을 비롯한 불한 지배계층에 대
/

해 공격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남한 주도의 통

일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방향감각의 상실로 심각한 불안의식과 퇴행적인 공

격 성향을 나타낼 것이다.

한편, 남한 주민들도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과중하거나 북한 주민들의 대

량남하로 남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악화될 경우 통일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강하게 표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월의식 및 차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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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하게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간의 교류가 현재와 같이 전면적으

로 차단된 상태에서 통일을 맞을 경우, 이런 상촹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 에상된다(정영국, 1994b: 151-152, 161-162).

이린 부정적인 에측들이 모두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김안할 , 현 상촹에서의 통일준비 작업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된 새로운 사최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데 그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통일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퇴헹적 헹태의 분출을 예방하기

위헤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기·2 북한 주민듣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

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빙-안은 무엇인가 어떤 사회재교육 프로그램

이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충격을 완화헤 줄 수 있을 것인가 납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효파적 인가
V

아직 남북한간의 싣질적 교 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언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 러나

분단 이후 남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적지 않고, 특히 최근들어 이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데싱-으로 한 남한 사최 적응실태 조사는 향후 통일성취

과정에서 겪게 될 문제들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는 예비실험적 의의를 가진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할복귀순자들을 데상으로 하여 이들이 어떤 적응양싱-을

보 이고 있는지릎 살퍼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남북한간의 이질화 정도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앞으보 이욱 중가할 것으로 예싱-되는 管북귀순자들을 남

한사최에 효과적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

적웅교육 프로그%'을 만드는 데 촬용

할 수 있을 뿐 이-니라, 궁3적인 
'

사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 이후 북한

주먼을 대상으로 한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유용한 기초 자

료 가 되리라 셍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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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

(1) 설문 조 사 및 심충면접 조 사 실시

80년대 중반이후 귀순한 귀순자 44명을 대상으로 남한 사회의 적응문제와

관련된 질문지를 미리 제시하여 일단 면접내용을 인지시킨 후, 질문지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탈북귀순자의 의식구조와 심

리적 특성이 파악되는 방식을 취했으며,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

한 문항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부록 1) 참조)

(2) 기존 연구결과 활용

탈북귀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동안 탈북귀순자에 대

한 남한 사회 적응실태 연구가 미진했으나 최근에 좋은 연구결과들이 산출되

고 있다. 연구자료로 활용된 기존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t 민병천. 1980.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대조사」.
4

T 선한승. 1995. r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정책과제」.

i 통알원. 1994.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

t 한국교육개발원. 1994. 「내가 받은 북한교육4.

t 고태우. 1994. 
"

월남 귀순자 헌장 경험사례"

i 민성길·전우택. 1995. 
'"

사람의 통일' - 정신의학적 접근"

卷 성영신 외, 1993. 
"

남북한의 경제 심리 비교 - 귀순자의 심층면접을 토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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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W"

勸 윤여싱-. 1%4. 
"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최 적응에 관한 연구"

暢 전우 . 1995. 
"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최 적응에 대한 연

3T-"

(3) 틸·북귀순자 체험수기 분석

수기에는 ·개인의 일싱-직인 십-의 경힘이 상세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게인

적 차원의 감정표헌도 비교적 솥직하게 기술v]고 있기 때문에, 탈북귀순자들

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실배를 분석하는 1재로서 그 유용성이 크다.

물론 북한을 탈출兎다는 점 서 어t딘 형식으로든지 북한에 대한 적대갑이

나타나고 있고, 헌재 살고 있는 남한 사최에 수용되고자 하는 섬리적인 측면의

표출이 毛·전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31지만(윤어상, 1994:
,

I l ), 수기의 대

부분은 탈-A구1순자의 탈북 이전 싱-宅·, 탈북동기 및 탈북과정이 먼저 자세히 기

술된 후 힌재의 심징 및 납한 사 에서의 적- - 양싱-이 나티-나고 있어 탈북귀(

자의 개 인적 배겅과 심리적 요인을 서로 언관시커 분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 언-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수지는 디- - 괴- 같디-.

C卷 깅 1정도. 1 995. r 잉·은 망멍- 
<

l/꾼디VI,

慘 V%학. 1305. 「원쑤의 L+라로J.

ct 걍철환·안헉. 1993. [r대핑-의 제전,z(1)( )(3).

輔 고 엉환, 1 902. f' 펑앙· 25시,D.

Ct 김균태 5펀. l.993. [「'안경似는 군c{l 이야기Jl.

먼) 김광호. ] 的0. r 핑·호의 일기」(1>( )(3).

輪 김신조. ].994. l['나의 슬픈 억사를 말한다.l.

f( 김영성. 1%5. C'오, 수령님 헤도 너무 호r니다1.

卷 깁 용. 1 93. E'머리를 11111-는 h'f지·J].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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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김 용. t993. rIl 반래하는 남자」.

(t 김지일. 1992. r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t 검현희. 1992. 「사랑을 느 낄때면 눈뭏을 플립니다」. ·

譽 김현희. 1991.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1)(2).

t 문용수. 1991. f 마지막 선택j.

t 안 혁. 1994. [「s네'가 남이냐 내가 남이냐」. .

t 여만철 외. 1995. r 와 헛바쿠를 돕네까 」.

暢 장기홍. 1993. 「울음보가 터진 남자」(1)(2).

t 毛철우. 1995. 「나는 행복하지 않다」.

t 전철우. 1994. r 평양 놀새 서울 오렌지」.

譽 한성호 외. 1994. r 초상집이라 해서 초상화 그리는 줄 알았더니4.
고

(4) 탈북귀순자에 대한 남한 대학생 의식조사

탈북귀순자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의식조사의 일환으로 서강대, 숙명여대,

제주대학교의 재학생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탈북귀순자에 대한 견해를 수집

하였다. 이는 탈북귀순자들이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

적하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차별대우 및 편견을 확인해 보려는 의도에서 실시

하였다.

나.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탈북귀순자 현뢍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내용

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탈북귀순자들의 의식구조와 남한에 대해 가

졌던 인식을 조 사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탈북귀순자들의 적응실태를 살

펴보고,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취합한 후 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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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토 대로 탈북귀순자들의 적

응도를 향상시키고, 귀순자 제사회촤교육을 적응프로그램 개발 및 롱일 이후

븍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시 참고가 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1

It . 탈북귀순자의 연왕파 지왼컹잭 분석

1. 귀순현황 관런 통계자료

「귀순J의 사전적 의미는 「반항심을 버리고 순종함.」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

미에서는 침후해서 교 전을 벌이다 마지막에 항복한 투항자나 체포된 간첩은

귀순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러나 이들도 검거 후 대부분 풀려나와 남한 사회의

군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사최에서는 남한으로 넘어오

게 된 경위나 방법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겯과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어 이

를 포괄하여 보통 「귀순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인식은 「귀순북한동

포 보호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부록 > 참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5년 12월 초 힌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서 이남지역으로 귀순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귀순자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

에서 기밀사항으로 뵨류하고 있어, 총귀순자 숫자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

들지만 대략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귀순북한동포 보호대싱·자 등

록대장]에는 탈북귀순자의 개별 인적사힝이 순번- 연월일-보호번호-성명 -

주민등록1신호-주소-기본금 및 가산금 둥급-주택희망여부-비고의 순으로

실려 있는데, 95년 중반에 발표된 한 연구결과는 귀순자들의 일런번호가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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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토 대로 탈북귀순자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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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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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을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선한승, 1995).

이들 중 사망.이민 및 주소불명으로 인한 신원확인 불가능자를 제외한 약

570여 명의 귀순자가 현재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70년대에 인명, 80년대

에 49 명, 90년대에 116명(90년 10명, 91년 19명, 92년 8명, 93년 7명, 94년

47명, 95년 12월 초 현재까지 25명)이 귀순한 것을 감안한다면, 생존 귀순자

의 3분의 2가 정부 수립 이후부터 70년 이전에 귀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

다.럼

탈북귀순자의 사회적 배경과 헌황은 94년 12월 말 통일원 공보관실에서 60

년대 이후의 귀순자를 상대로 실시한 면담 및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밝혀진 바 있는데, 60년대 전후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불만 등 이념적

동기가 귀순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 반해, 80년대 이후엔 처우불만, 처벌우려,

이성문제가 더 큰 동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일원, 1994a).

<표 1> 귀순동기별 분포

申 자 료 : 통열원, 19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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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은 부 수립 이후 귀순한 인사 700여 명 가운데 50년대 귀순자 180

여 명, 사망·이민자 170여 명, 순수 귀순자로 분류하기 힘든 자수지-, 검거 전

향자 150여 명 兮 500여 명을 제외하고 주로 60년대 이후의 순수 귀순자 209

명을 데상으로 조사循는데, 이 조 사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귀순자 129명의 귀

순동기는 「처우불만.(30 ), 「성분불량」(19명), 「동반귀순」(18멍), f 처벌우

려」(16명), 「이성문제」(14명) 등의 순으로 니-타나 남한 사최를 동경한 r 비교

인식」(14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공금유

용을 한 당·정원들의 귀순은 80년대 1 멍, 90년대 4명으로 벙법행위를 저지른

뒤 도피차원에서 귀순을 결행한 사레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60년대 R-1순지- 65명 중 i l]]교인식.<371칭)과 r 체제불만」(10명) 때문

에 귀순한 경우가 전체의 7 %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귀순동기가 갈수록

/(] 仲,1.-] .1]M·] v .)-·l·1. 91iA .o-l,r+. . .-1,z]-, 1

[彼 ·l] . ·O·d·Il 判·]]·-1 90 .]]% 判 . - 利. 初. , 紂

(M 차.

한편 탈출 겅로를 보 먼 지난 60닌데는 귀순자의 60%가 휴전선에 인접한 촹

해도와 강원도에서 휴전선이나 헤상을 통-s]l 귀순省으나, 80-90년대 들어 중

국.러시아 등 제3국을 경1-한 귀순자가 중가하는 등 탈북宅 도 점차 「국제

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b 참조)

<표 2 > 귀순경로별 분포

m 자 료 : 통일윈. 19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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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들의 탈북 당시 직업은 군인이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당정

원(35명), 학생과 벌목공(각각 25명), 기술자(23명), 선원(16명), 농어민(15

명) 등의 순이였다. 이 중 농어민은 모 두 60년대 귀순자로 70년대 이후로는

전혀 없다. 또 과거 군인·농어민·선원 등이 주류를 이루던 귀순자의 직업도

90년대 들어 당정관료·대학생 · 벌목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참조) ·

<표 3> 탈북 당시 직업별 분포

m 자 료 : 통일원, 1994a.

귀순시기별로는 60년대 65명, 70년대 15명, 80년대 49며, 90년대 80명으로

북한 사회가 70년대에 가장 안정적이었던 반면, 90년대에는 불안정한 추세를

보 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출신지역별로는 양(36명)이 가장 曾았고, 다음

은 황해남도(30명), 평안북도·함경북도(각각 28명), 함경남도(22평), 평안낭

도(18명), 강원도(14명)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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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귀순자들의 교 육수준은 중졸 이하 17%, 고 졸이 전체의 46%, 대졸은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졸 학력수준(전문대졸 및 대학중퇴도 포 함)을 가

진 탈북귀순자가 최근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탈북자의 고학력 현

상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제유지 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외부정보

유입에 의한 비교판단능력도 높아 체제불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음을 시사

해 준다.(<표 4> 참조)

<표 4 > 학력별 분포

幸 자 且 : 통일원, 1994a.

또 95년에 발표핀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귀순자

68명을 대상으로 헌재 받고 있는 임굼수준을 물은 졀과, 0-90만원 미만과

90민원-130만원으로 답한 것이 각각 33%로 가장 딸고, 150-200만원 미만

이 2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힌 수입 이외에 반공깅·언, 방송출언 등의 촬동을 통헤 7수입

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전체 음답자의 71 0 수준이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한

수입의 구모는 50만원 미만이 60%로 가장 많았고, 50-90만원 미만과 90-

130만원 미만이 갹각 13%, EO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13%나

되었다(선한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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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귀순자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한 결과는 50

만원 이하 9%, 51-100만원 32%, 101-150만원 14%, 150만원 이상 16%,

무응답 2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득 셜태는 <표 5>와 같은 탈북귀순자

의 주콴적 귀속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생활정도에 대한 귀속의식별 분포

s 자 료 : 통일원, 1994a.

2. 탈북귀순자 지원정책 분석

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제정

남북간에 체제경쟁이 극에 달했던 70년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은 「의거 월남한 귀순용사」라 불렸다. 목숨을 건 결단 끝에 자유의 품

으로 안긴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칭에 걸맞게, 대우도 78년에 제정된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하여 귀순자들에게는 정착금과 25 이상의 주택,

취업알선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이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이웅 씨나 김만철씨 가족 등은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 83년 2월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씨의 경우 당시 미그기 보상금으로 13 억 6천만원

과 주택 등 모 두 약 15억여 원의 정착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또 8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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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고 일가족과 함께 월남한 김만철씨 가족도 6 억여 원의 정착금과 주텍

2체 등을 포 함해 모두 7억여 원의 정착금으로 새 섀촬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들이 당시 정부로부터 이같이 엄청난 특혜를 밤을 수 있었던 것은 「월납귀

순용사 특별보상법」에 근거循기 때문이다.

귀순자가 드물었던 당시의 보상법은 귀순자의 공적에 따라 개인당 순금 1친

9백g(현시가 2천3%만원 · 5급)- 1만4천5백g(현시가 1억6천8백만원 · 1급)

에 25평 이상의 주택을 무상공급하는 등 많은 정착금이 뒤따렸·다. 더구나 시

민촨영대회를 치루고 니-면 각 기업체로부터 가전제품을 비톳한 -M촬용품의 지

원도 도 慷다.

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의 실행

그 러나 80년대 맏. 90년데 초에 들어 증기-히-는 탈북귀순자들에 데해 국민들

의 관싱이 예진갖지 않게 되면서 C 귀순성-사 , 라는 용어는 거의 자취를 감추는

l 귀순용사w]보r-1.는 다분히 ·객관적인 r 귀순자」라는 용어가 대신 쓰이게 되였다.

귀순지-들에 붙여지는 이같은 용어변촤처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에도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省는데, 그 변화된 네 은 93넌 6월 11일에 「월남귀순

용사 특t@법]을 대폭 손질하0--j 만들.어진 r 귀순북한동포 보호법J과m 같은 12

월 1석일부터 시행된 동인 시행령에 빈·영되어 있다.(<부록 2, 3> 참조)

그 질과 가족과 힘·께 월남한 여만철씨 기A의 경우 r 월납귀순용사 특별보상

법」이 「귀순북한동포 보%h-l:l」으且 메·체입5:l되면서 정착금 지원규모가 줄어 2

천6백44만2친원의 정착급곽 힘-께 1 5펑 규모의 주 마런을 위한 지원금 천만

원을 1산을 수거-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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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슨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그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이 또다시 개정되어 94년 9월 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귀순자 급증으로 당초 책정된 5 억 9천만원의 예산이 연초

에 바닥나버리는 등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른 정착금을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는 부도사태까지 발생한데 따른 조 치였다.

정부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을 대폭 손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

만철씨 일가족 5 명과 시베리아 벌목공 등 94년 8월까지 무려 37명의 새로운

탈북귀순자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귀순 러시헌상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시혜」차원에서 과도한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

고 있는 헌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귀순자의 정착과 자활을 돔는 쪽으로 바

뀌어야 한다는 여론과 귀순자에게 지분해야할 막대한 예산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곁들인 겻이었다.

그 결과 귀순자에게 지급되던 정착금은 대폭 삭감되어 귀순자에 대한 정착

금 지원규모가 최고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개정 전까지는 동거

가족 수에 따라 단독귀순자의 경우 월최저임금액(94년 기준 24만5천2백10원)

의 60배(1천4백71만2천6백원0, 2인 이하는 80배, 3인 이상이면 1백배까지 정

착금으로 지원했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이를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나눠 기본

금의 경우 각각 20배(4백90만4毛2백원), 30배, 40배로 대폭 줄어 지급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또 가산금의 경우 귀순자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연령, 건강상

태,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월최저임금액의 60배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

록 개정했을 뿐 아니라, 이밖에 귀순자에게 개정 전까지 전용면적 15평 이하

의 주택을 무상제공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상지

원 또는 주택엄대에 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수준으로 변경시켰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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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3 ) 참조)

「월님·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句 귀순자 젼원에게 최하 2친만원, 최고 1

억5천만원의 특별신분 보상급을 별도로 줬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6분의 1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귀순자 1 인에 대한 혜택은 7백 0만원의 정착금과

가산금, 7백여 만원의 주거자금 지원, 본인에 대한 취엽알선 등이 전부가 되었

다.

라.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한편, 정부는 탈북귀순자의 헹렬이 끊이지 않자 시행령 개정에 만족치 않고

헌헹 C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자체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 왔는데, 이같은

법개정 노 력은 시베리아 북한벌목쟝 탈출노동자와 중국내 북한국적 동포들이

대기 귀 을 요청헤오고 있는 싱·촹에서 전시대에 북한동포귀순 유인책으로

과도한 정착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이 있는 현헹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헤야

한다는 판단애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둥이 개정안의 큰 빙-향은 귀순동포에 대해 시혜적 차

원에서 지급하도록 한 정착금과 보조금 등을 없애는 대신 정착과 자횔·을 돕는

쪽으로 관런규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는 
"

통독전의 서독은 동독인이

넙어올 겅우 단돈 백 마르크(한희. 약10만원)의 정착금만을 지급하고 대신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省었다"며 
"

7]순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싣에서 이

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차원의 일시적 정착금 지급보다 오히려 국내정착을

위해 생촬능력을 갖추게 지원하는 것"이라는 관련 정부 당국자의 맏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귀E-간첩이나 C 체제불만 i 등의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귀순용사 등

에게 적용하던 기존의 r'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벌목공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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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틀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의 성격

을 떤 새로운 법을 만들려는 노 력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과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이 모두 분단국의

난민정착을 위한 것이지만 그 성격과 지원행태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법률

성격상 우리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은 체제선전적인 측면이 강하다. 78년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 일단 남한으로 념어오면 무조건 한국정부가 잘 살게 도와준다」는 성격이 강

하다. 이에 비해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은 비이데올로기적이다. 서독의 체제

우월 선전보다 동독에서 탈출한 사회 · 경제적 난민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 지원에서도 우리 보호법은 귀순자의 신분·휴대장비 · 직급·정보 등에

따라 최저 1천9백만원에서 최고 1 억4천만원을 보상금조로 지급하고 있다(<부

록 3 > 제6조 참조). 반면 독일의 경우 동독인이 넘어올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돈 2백마르크를 지급할 뿐 별도의 보상금을 일절 주지 않는다. 또

우리는 귀순자에게 주거지원비 · 교 육비 지원은 물론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제5조(특별임용)에 귀순한 븍한의 군인 및 공무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을 주어 정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직업훈련 기회만 제공할 뿐이다(<부록 2> 참조).

앞으로 어떤 성격의 보호법이 제정될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법제정 과정

에서 서독의 탈출자 수용정책이 통일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서독 정부와 국민들은 통알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동독 이탈자

들을 처음부터 체계있고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보살폈다. 이를 토 대로 처음에

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마지막에는 홍수를 이룬 동독 난민들을 질서있게

수용해 나갔다. 만일 이 수용단계가 실4했더라면 통일과정이 지언되고 사회

적 혼란을 가져옴은 물론 최악의 경우 통일달성이 억렵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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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까지 상상헤볼 수 있다(서벙철, 1995).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난민이 발 할 경우 현제의 「귀순동포보호법」

규정으로는 이들을 원촬히.게 수용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살이다. 서독의 「긴

급난민수용법」을 원용한 새로운 성격의 보호법이 제징되어야 하或다.

m. 틸북귀순쟈의 의식구소뫄 대님인인식

1. 귀순자의 의식구조 T或 성향

탈북귀순자들의 남한사최 적응실 를 분석하기 위헤서는 저 북한을 탈출

하기 선까지 북한체제 속에서 교 육받고 사최촤되먼서 사최4f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가치 및 원리에 해 어td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착인하는

작업과 힘·께 귀순 이후 적응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회-하고 있는지를 활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 수립과 兮께 북한 당국은 사최의 모든 엉역에 사회주의 이M을 그대로

도 3]한 결과. r' 마르크스- 닌주의의 원리」, r 집단주의의 원리」, 「骨오의 원

리J, 이론을 노 동현장에서 릭인하고 연결한다는 「이론과 실천의 질힙·원리.,

C 조 기 교 육의 원리J, C 평등주의의 원리J, 「헉명전통 교양의 원리」, 「주체사상

의 원리J 등을 중심으로 사최 활을
,

하는데 필요한 기본 가치와 개념을 설정

히.여 북한 주민들을 사최화시커았다.

그 걸과 북한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자유와 평등의 조파, 가치

의 상대성과 다양성 兮 q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가치와 례우 상

치되는 사회셍활 원리 및 가치관을 기준으로 셍촬헤오고 있다. 북한에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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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남한에서 생활해야 하는 귀순자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돤다고

할 수 있다.

면접조사나 수기분석, 그리고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귀순자의 의식구조를

샅펴보면 다음과 같다.

非偶·l 利討 收 勿利 · 收 ·有 .]]
/

Yo]{ 41e]]xl, 7 ]22q-%E YIS i ] 「 「XI-%,Y>1 TAdlt

성향을 보 이는데, 이런 성향은 북한 사회를 체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라고 한다(한성호, 1994: 160).

한편, 귀순 l-들은 한동안 「자유」라는 개념을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 사회에

는 「자유」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87년에 사망한 귀순자 K씨가

일으킨 여자문제는 바로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인식한데서 발생한 일이었다.

귀순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자유」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심
a

지어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귀순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 계

급과 사회와 자기 민족의 이익을 떠난 초계급적 자유는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망친다고 강조하고 있는 북한 교 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귀순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면서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부분에

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억압되었던 부

분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해 상대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윤여상, 1994: 21).

또한 남한 사회의 자유로움을 소중히 여기고 쉽게 적응해 나가면서도, 한편

으로는 과도한 자유에 불안감을 느 낀다는 견해에 대부분의 귀순자들이 공감하

고 있다. 이는 지나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사람에게 자유와 독립이라는 새

로운 감정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고독과 불안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남한 사회의 「평등」연 대해서는 귀순자들이 대부분 좋은 인상을 갖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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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당원.비당원의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대우

등을 북한 사회의 불평등 요소로 지적한 귀순자들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남한 사최의 특성상 엄언히 존재하고 있는 빈부격차라는 「경제적 불평
(

'

등]에 대해 귀순자들이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비

록 남한에 빈부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헤도 그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북한에서의 절대적인 빈곤애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현재의 쵤·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여상, 1994: 20).

셋쩨,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셍촬을 하는 필수게녑인 「사유재산]에 대한

귀순자들의 의식구조는 다음과 같다.

북한경제체제의 변동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開넌이 지나면서 북한 사최내에

서는 사실상의 사유재산제도가 소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
/-

'

서 생활헤 온h]순자들 데부분은 사유재산의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又 있다.

"

이.무리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의 사상으로 세뇌되었다고 하지먼· 납보다 더

잘 81고 잘 살고 싶은 마음各 정도의 차이'이지 여기 남한 사람과 다를 바 없

는 깃 같다."(전철우. 1994 : 75)는 말은 북한 주민들도 누구나 사유재산에 대

한 윽구릅 갖고 있음을 딘·적으로 표힌한 것이다. 즉, 사유제산에 매한 잠재적

욕구가 있어 자본주의 사최에 적응하면서 삳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지적

이다.

한%13유.1]산·u 한 부 l 사유 산 한 을 부 하는

측면보다는 r)]체로 남한 사회의 분제1]을 제기하는 초점이 맺추어저 있는

데, 
"

회-장싣 앞에서까지 돈을 벌려는 것은 곱게 볼 수 없다."(김균대, 1993:

72)는 것이 그 단적인 예디-. 또 돈놀이와 무위도식하먼서 唱·하는 일부 남한

사람들에 대헤 매-F 부정적인 인상을 표출하고 있는데(김용, 1 993b: 236), 이

는 북한의 자}소한 활과 노 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생활경험에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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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넷째, 면접 조사 결과 귀순자들은 귀순 이후 느끼는 북한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동체 의식」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고, 이외에 「협동심」,

「순박함」, 「근면.성살」, 「인내심」, 「절약정신」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

는 「타율적인 성향」, 「창조력 부족」 등을 들었다.

는 사 주 %1 특 drn 주

� 

원 且 하 공동 은 강하
m ● a 幽-rn- l-

rn-

만· 타尊크잇7 호르크<1 부족한 것을 반 하又 있다· 又 타산 밝

은 남한에 와서 비로소 상대적으로 북한의 순수함을 인식하고 었음을 알 수

있다.

L/

귀순자들에게 「귀순」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데, 귀순 毛후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는 귀순자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도를 파악할 수 있

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귀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순전 남한 사회의 실정에 대

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폐쇄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 그리고 낱한 사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왜곡된 선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귀순전 「남한 사피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

람들의 세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 대부분 귀순자들의 견해이다. 물론 유학

생이나 해외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일부 귀순자들은 남한의 설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귀순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은 북한의 철저한 사상 교 육 및

세뇌 교육으로 인해 귀순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인 남한콴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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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넷째, 면접 조사 결과 귀순자들은 귀순 이후 느끼는 북한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동체 의식」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고, 이외에 「협동심」,

「순박함」, 「근면.성살」, 「인내심」, 「절약정신」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

는 「타율적인 성향」, 「창조력 부족」 등을 들었다.

는 사 주 %1 특 drn 주

� 

원 且 하 공동 은 강하
m ● a 幽-rn- l-

rn-

만· 타尊크잇7 호르크<1 부족한 것을 반 하又 있다· 又 타산 밝

은 남한에 와서 비로소 상대적으로 북한의 순수함을 인식하고 었음을 알 수

있다.

W)귀순자의 대남한인식
L/

귀순자들에게 「귀순」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데, 귀순 毛후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는 귀순자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도를 파악할 수 있

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귀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순전 남한 사회의 실정에 대

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폐쇄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 그리고 낱한 사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왜곡된 선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귀순전 「남한 사피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

람들의 세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 대부분 귀순자들의 견해이다. 물론 유학

생이나 해외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일부 귀순자들은 남한의 설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귀순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은 북한의 철저한 사상 교 육 및

세뇌 교육으로 인해 귀순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인 남한콴을 가지고

였던 것 且 나타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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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귀순자들은 남한을 미제의 가난한 식민지이면서 정치 . 사회적으로

불안한 나라라고 생각竟으며, 민주주의 개념 자체에 데한 인식 결여로 남한 사

회의 타원주의 및 욕구표출 방식을 북한의 통제되고 집단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공동점을 나타내고 있다- 남한 사최에 대헤 치국을 갔다가 온 어행자

나· 중-A에 있는 동포, 혹은 조 총런귀국자 등을 통해 남한은 「물자가 많은 살기

骨은 곳」,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자본주의국가」라는 인상도 가지고 있었지

만, 그러면서도 북한의 공식 선전과 사상 교 육으로 인해 「남조선은 긷거리에

판자집과 거지가 득실거리고, 한강물에신 썩은 냅새가 나는 곳], 
C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의 가난한 식민지」라는 )r각을

� 

의심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언유로 구)순자들은 북한에 있을 당시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어 미

군 주둔으로 인해 에속상태에 있는 남조선 동포를 헤방시커야 한다는 사명의

식에 큰 거부김-을 갖지 않았으며, 남한하면 시위 · 
-(절서 둥오로 인한 혼란, 외

래문화의 유3] 및 성문제 兮으로 인한 퇴페 동을 연상循다고 한다. 그거-에 빈

부의 차, 이기주의 등을 남한 사회의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래서 탈출을 걸심하먼서도 남한에 대한 하살한 기대를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귀순자들이 남한을 -Y-정직으로 인식하고 오히러 중국을 더

신뢰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같은 대남한관은 다음의 증인에도 잘 나티.난다.

[‥남한 1 가 죽는다 생각剋습 다.‥< [( )

l‥而.l刺..朝細.,l.喉.......‥(.·,.,.,
l‥ 訓 .巷 .. ,.... g-, ... ....... ... ....,

( 悲. 淫 誰叫‥< Y . )

1
KDS 사최교육방송이 94넌 10월 시베리아 북한벌목공 귀순자 25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벌목공 전원이 귀순하기 진 사최교육방송을 ·청취

한 경힘o] 있으며, 96 0 가 사회교육면·송이 귀순에 엉향을 주었다고 응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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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사회교육방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 지를 새삼 확인시켜주

t %%.].]. 하)q만, 한4 흑 .]al람들% 90% .]-%E 북한 Q국@]]J<H 만들

어 놓은 남한상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귀순자들은 남한에 와서 실제로 살면서 「경제발전」, 「자율적인 사회」,

「민주화」 등을 남한 사회의 강점으로 들고 있고, 「자유로움」, 「근면성」, 「자율

(rn 
評

1니
/ 로 살면서 낀 남한 사회의 취약점은 「시위 . 무질서 등 로 인한 사회의 혼

란」, 「정치불안」, 「국가관 결여」, 「사회의 퇴폐., 「북한 실상을 믿지 않는 점」,

「미군 주둔」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대인관계」, 「사치 . 낭비」,
41

1

뎡 懼 夢幽41圖%團團驛凰
靜

hme

「냉정함」 등이 남한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귀순 후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귀순전 북한에서의 경력에 따라

다소 인식의 편차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남한의 발

전된 모습에 경이로움을 표시하고 우호적인 쳔해를 복이고 있으나 일부 해외

tc]->, . .%. . ... 파 111rfL+,,, . 쒜. ,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 면,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긍

정적인 견해를 보 이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었다(윤여상, 1994: 84-86).

이는 그만큼 남한 사회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응에

.,. A . .. , )/쥐.x]-. . 사 .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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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생활 경헙자들이 상대적으로 남한 사회

의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에 인색함을 알 수 있다(고영관, 1992: 29-30; 전

철우, 1994b: 138,194; 김지일, 1992: 206; 김현희, 1991ii: 333). 이는 해외

생활울 통해 얻은 비교시각에서 남한을 평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한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서 오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외교관 출신으로 이른바 「국제갑각」을 지닌 한 귀순자의 건해이다.

"

내가 본 서울의 첫 인상은 기대에 못DI치는 것이었다. 남한이 아시아의 네 마

리 용중 하나라는 얘기營 들었을때 파리나 브뤼셀시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했

으나 다닥다닥 불어 있는 간판 Ct[1문이었는지 실제는 조금 조잡한 도시라는 인

상을 받았다, 다만 상품은 길바暫까지 진열할 정도여서 유럽보다 물자가 더

풍부해 보였다. 그 러나 20달러찌리 위스키가 서울의 고급식당에서 2백달러에

晋리는 것을 보고 정신이 멍했다."(고영射, 1992: 29-30)

렇다고 해외생촬 경험자의 귀순 7기의 남한 사최에 대한 부·정졀인 안상

이 반드시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언결된다고 볼 수 械을 뿐 아니라, 해

외 할 경험자만 남한 사최에 한 부·정적인 인상을 토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

부분의 귀순자들도 남한 사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남한 사회의 무질서, 교통지옥 등 시민의식의 부족을 느 낀다,"

"

길거리의 쓰레기더미나 행인듭이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 동에 비

위가 상彌었다."

"

한국에 내려 온 첫 느낑은 
'

자유롭다'는 것이었다. 그 만吾 북에서는 자유릅 박

탈당하고 있지안 留단시위나 항거가 적은 이유는 감시·통제체저1가 완벽한 점
, /

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1/어립 때부터 훈련과 교육읍 통해 
'

욕구절제'暑 배

왔다는 점도 있다. 이런 점에서 남한 사람들은 욕구수준이 너무 높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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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나 노사분규가 잦다고 느 껴진다."

"

공暴적으로 느끼는 서울 사람들의 인상은 
'

깨끗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라는 것이다."

團

IV. 醫북귀순제들의 남만샤외 격응劍聞 獨 朝로샤雷

북한에서 귀순한 인민군 출신 귀순자가 동두毛시의 한 육군부대에서 반공강

연을 마치고 사라졌다가 하룻만에 전남 광양시에서 붙잡힌 몇해 전 사건은 귀
J

순자들이 남쪽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심적 갈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었 .

-

V

'

다. 그 는 월남한 뒤 당시까지 육군 정보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해 사실상

일반인과의 접촉이 차단毒었는데, 그가 찾아간 광양시의 사람은 보호기간 중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교 육받을 때 알게 된 사람으로,귀순자가 남쪽에서 「자유

스럽게」 만난 유일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가 동두천에서 광양까지 기차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아는 사람을 찾아간

데서 귀순자의 심정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다른 귀순자들은 말하고

있다. 살제로 귀순자들은 자신의 신분과 귀순 동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귀순 이후부터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일반인으로 생활할 때까지, 혹은

일반인으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고비고비마다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

다.

이 심리적 갈등은 대부분 남북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과 남쪽의 정

보 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감시밤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귀순자들은

털어놓았다.

귀순자들은 귀순 직후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동안 육군 정보사에서 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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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새로 결혼을 해 가정을 꾸미고서도 잠꼬대로 북에 두고온 아이 이름을 부

르는 이도 있다고 한다. 괴로움을 술로 달래기 위해 폭음을 하는 이들도 많다.

공탁호, 윤대윤씨의 경우 과음으로 간이 나BIll-져 간경화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

려져 있다. 80년대 초에 귀순한 귀순자는 
"

월남한 뒤 집도 받고 보상금도 많

이 받아 겉보기옌 일확천금에 성공한 행운아로 보 이지만 사실은 븐단의 철조

망에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곪아가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게 우리들"이라는

자조적인 을 하기도 했다.

1. 보호(수용)기간 중의 심리적 변화 분석 : 사례연구

탈북귀순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실태는 최초의 통제적 상항, 즉 피포 또는 탈

출에서 오는 긴장감으로 젖은 보호(수용)기간과 사회에서 직접 적응하는 기간

으로 나누어 살펴볼 괼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제된 사회에서의 의식과 그 후의

의식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통제된 상황에서는 비교적 탈북전 의식과 행

동양태가 나타나지만, 그 후의 상황에서는 닿라진 상황에 적응해 가려는 노력

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고태우, 1994:337-338)

현재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납한에 도착 즉시 간단한 안기부나 정보사 등의

관계당국 조 사가 끝나면 곧바로 통제된 상황에서 적응기간을 거치게 된다. 귀

순자의 신분, 귀순동기 등에 따라 그 기간은 각각 다르나 통상 1년을 넘지 않

고 있다. 그동안 귀순자들 대부분은 주로 텔레비젼과 남한사회 여러 곳의 직접

견학을 통해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탈북귀순자

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교 육받은 사항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려는 자세를 견지하

면서, 탈북전 갖고 있었던 대납한 인식을 고쳐가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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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기간 동안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 이면서 적응헤 나갔는지를 파악

해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보호(수용)기간이 끝나 사

최적응기에 들어간 귀순자들은 마치 제대한 사람이 과거 훈련받딘 일을 얘기

하는 것파 같은 양싱-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촹을 갑안하면서 90년대 귀순자 1명을 사례언구대상

으로 선정하어 보호(수용)기간 중에 나타난 십리적 변화과정과 적응암상을 심

충분석해 보 았다. 보호(수용>기간이라는 것이 귀순자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첫 딘계입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체제적인 언구가 없는 실정이다. 연구

데상이 1명이라 나타난 결과를 일반촤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보호<수용)

기간 중에 나타나는 귀순자의 십리적 번차를 추적해 보는 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진헹하였다. 다만 구]순자의 프 라이비시 보호를 위해 구체적 인 인적 정보

와 면접 자료는 박히지 않고자 한다.

다옴은 귀순 직후부터 신분통제가 제되기 직전까지 약 8 개월간의 귀순자

의 심리적 변화양상을 시간띨로 정리한 것이다.

< 199*년 * 월 * 일 귀순 >
q

1 일째 : 남쪽에 온 것이 1심기지 않는다.

일쩨 : 간부처럼 보 이는 관게기판 선생들이 베푸는 호의가 너무 부담스러울
된

뿐 아니라 이해가 안 간다. 북한의 당간부와 비교해 보 라.

7
3일쩨 : 니· 자신 북한 싣정을 잘 且且 는데 자)/- 개몰으니 꼽시 부담스럽다.

i/ wa-
-

- -

O
4 일쎄 : 북한에 /l< 부를 것 각하 J(반 떨칠 수 없다·

5 일쩨 : 북한에 있을 닙·한하면 데모외- 최루탄 가스가 떠 %는데, 텔레비

젼 뉴스에서 대학입시때문에 各근시간을 조 정한다고 하니 얼른 이해

기· 안 간다. 정도로 서로 협조하뇬 사회인가 
.

6 일쩨 : 남한사람들이 북한을 各라도 너무 모 름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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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째: 목사 설교가 헌실감 없게 들린다.

C)8일째 : 텔레비젼을 통해서는 도저히 남한현실을 이해하기 힘들어 당혹스럽
41

1 i 驗1 - 14-

다.

9일째: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의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 아년가7

10일째: 통일콴련 선생들이 일요일이라고 휴식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아글타글 일하지 않고 놀자는 세상인가

/듭 11일째: 자본주의 사회는 놀 먹는 퇴폐 사회, 且적과 강兄가 들晋는 사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회, 암흑의 사회, 바로

남조선이 그런 사회라고 배워오지 않았는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ernrn隣關隣醉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직은 다 모르겠다.

12일째: 모두다 하나님시키시는 대로 하자.
a

t/13일째: 담당선생이 자꾸 「진술.이란 말을 쓰는데, 내가 범죄자란 말인가7

「사업」이란 말을 쓰면 좋을텐데.

14일째 : 자유·희망·꿈을 실현하고 대지를 활보하고자 월남했는데, 갇혀 있

으니 답답하다.

15일째: 치과치료 30년만에 처음해 본다. 의사선생이 참 쳔절하다.

16일째: 북한에서는 「우리민족제일주의」라고 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선망

이 높은데, 서울 시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정말 초라하게 보인다. 더

욱이 서울사람들은 외국인에게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북한과 남한의 판이한 현실인가7

17일째: 시내 나들이 하면서 오늘도 남한사회의 나쁜 것은 안 보인다. 왜

내 눈에는 다 좋게만 보이는가7 이 사회에도 어딘가 어두운 구석이

있을텐데. 
-

r迷힐%: 앞 且 ·세방,(셋방)에서 살게 된다 하는데 믿어지 가 않는다.
A,

북한에서도 내 집이 았었는데, 죽을 고생해서 남한을 찾아 온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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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살이를 시키는가 너무 어%)구니 없고 화가 치민다. l

19일쩨: 담당선생의 모든 언헹에 거부잠이 느꺼진다. 페 그린지 나도 모르

겠다.

20일쩨 : 명절이 되니 부모, 헝제, 조카들 각이 간절하다. C우리 조 상의

집」(보신각)에서 울리는 저 종소리가 바로 순수하고 진실한 우리

민족의 소리 아닌가.

21 일째 : 잉·키문화가 판을 치고 민족의 닐도 문화도 다 T잘살되어 버린 썩이

삐-·진 남조선 사최가 아니다. 북한당국의 기만에 분이 솟구毛다.

22일째 : 님한이 좋아 -( 사람인데 나를 최인 취급하니 너무 분하다.

23 일쩨 :l r 십문 ,,
r 조 사」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 %다. 언제 자유骨게 될 수

있을53
24일쩨 : 하니-님을 믿더라도 선교사는 되고 싶지 않다. 대신 평신도는 되겠

다.

25 일 : 남한사최를 몰라 그 속에 51이지 못하니 텔레비젼 보 기가 점짐 싫

어진다.

26일 : 내 처지에서 새헤 복일·'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것이 주제 넘은 젓

아닌가 이런 인사를 받는 사람이 
"

너 ·같은 인사를" 할 것 같아

두렵다.

告
27tg : 는 무슨 동물 라 한다. 주 을 는 사람 를 믿 야

.
f]l」(

2/ 할까7
-

w사

A lf%/y' 
'

28일 : ‥ 전 나 는 쁜 자와 질은할 수 있- / 런 여

자와 결혼할 때 그 여지.가 내 심정을 이헤해 줄까 북에 계신 어머

니 미-음에 안들毛데. 아예 장가가지 말고 열심히 산며 통일될 때까

지 기다리지-.

四일쩨 : 국7]묘지에서 참배하면서 짙은 갑동을 느 다. 신분차별없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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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한 곳에 묻혀 있는 것을 비롯해 북한의 「대성산렬사릉」, 「애국렬사

릉」과 다른 점이 많다.

31일째: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남한의 법규를 철두철미하게 준수할 깃을 다
團

團 團

團 團

團

짐해 본다. "

'

.

32일째 :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갇 것인가 용수철처럼 반발하며 살 것인

가 아니면 강아지처럼 순종하며 살 것인가7

34일째: 노래를 실컷 부르고 나니 쌓인 감정이 풀린답.

,,.. , ... .., .. .... ..... tI죄....... ./%,

별로 놀라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구경하고 나니 그렇지 않

다.

36일째: 「우정의 무대」를 보며 어머니 생각에 한참 울다.

37일째: 출근길 걱정하고 그날의 범죄사실을m 방송하는 것이 아직도 생소하

다.

39일째: 해외 뉴스>) 나오는 세계소식을 이해할 수 없다.
r 

-
-

6240 : 5크 과 ' 사 ·을 하 음 마주 앉았 · 乳브i
원수라는 생각 때문에 적대감을 참기가 여간 험들지 않다. 앞으로

s

자주 만나자고 하는데 더 만나보고 나의 인식과 견해를 정리해야겠

. . >-胸
詠 2

41 일째: 납한사람에 비해 내가 자꾸 초라한 것 같아 마음 속의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

42일째: 명절이 다가오니 고향생각, 어머니 생각에 잠이 안 온다.

43일째;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강연에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나7 북한의 실

정, 겨레의 아폼, 남한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말해야겠다.
r均--.

lly 44일째:1또 미국인과의 「사업」을 하다. 들이 저지른 「 신천만행」을 생각하

니 적개심과 복수심이 끓는 것을 참기 어렵다. 미국놈에 대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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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솟는다.

46일깨: 막상 재북생활수기를 쓰고 자 하니 북한 실정에 대해 모르는 것이

놈에 대한 복수심이 晋는다. 일본인 관광 에게 사과를 받고 이 곳

을 구경시켜주어야 한다. 페 이곳을 일제침략성을 폭로하는 고발장

48일쩨 : 처음으로 테니스라는 것을 循는데 생각보다 매우 힘들다. 남쪽생촬

도 이렇게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9일 : 내외통신사에 가서 r 사업J을 히.다, r 심문J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감방죄인을 조 사할 떼 쓰는 단어가 아닌가7 「삼문J 대신 「사업」을

쓰면 좋은데. 니.보다 먼저 퀴순한 사람들을 말하면서 마치 죄인 호

명하듯 하는데 과연 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각하니 긴장이

된다.

0일째 : 교최예배 참석후 점싶식사 모르는 여자분이 음식을 자꾸 집어주

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나에 헤 흐깁·을 갖고 있는 걸까7

51 일쩨: r 사업J하느라 애썼다 돈을 주는데 받을 수 없다. 응당 내가 
'할

일을 한 것이 아넌가 10전도 밤을 수 없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썼으면 좋凍다는 십정이 든다.

C W BI骨 ]·-1 -A - R - B J , 是矢·1

자이 앞서 제데로 대팀-도 못한 것 같다.
J

3일 : ["수용」, r 심문J, C출소」라는 용어사용에 거부감이 인다.

55 일째 ; 앞으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戚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

진다.

56일쩨 ; 교회 헌금이라는 것에 거부감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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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째: 또 미국인과 「사업」을 하다. 통역하는 사람이 「진술」하라는 바람에

사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7

59일째.: 1만8천여 명의 시베리아 근로자들에 대해, 그리고 북한사람들에 대

해 남쪽 사람들은 너무도 모른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것 같다.

60일째: 북한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62일째 : 담당선섕의 「롱말」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지만, 당분간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로 작정하다. 이것이 전사의 상관에 대한 도리가 아

닌가

63일째: 롯데월드와 석毛호 등 시내 관광을 하면서 오랜만에 행복을 느끼

다. 이 곳들이 바로 민족의 상처틀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64일째 : 나률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귀순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

다.

65일째: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다. 5년만 기다리면 되겠지하는 생각이 든다.

66일째: 문민시대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온다.

o 67일째: 텔레비젼에서 역사극을 보면서 일본놈에 대한 적개심이 晋는다. 앞

으로 통일이 되면
(

Q구려 도 되찾아야 할덴데.
5

e ss : 아무튼 북한

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70일째 : 남한사회에 와서 제일 큰 실망은 인간들이 의리가 없고 속이려 든

다는 것이다. 진정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71 일째 : 근무자들의 이중적 태도가 싫다.

73일째 : 인천시를 구경하고 나니 고향생각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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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일째 : 혼자서 그동안의 촬을 총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마음이 안정

을 되찾을 수 있어 좋다.

C 75일째: 更 초았과 
' 사업·을 하면서 거부감이 생겼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

심을 보여주기 위해 힘껏 노력하다.

76일째 : 무엇보다 사람의 정이 그립다.

77일째; 국민교육헌장 암송이 어렵다.

78일째: 오늘은 북한의 명절이다. 어미니와 고향생각이 절실하다.

79일째: 집안 어른 제삿날이다. 불효의 죄책감을 t덜칠 수 械다.

80일째: 조 기운동 시간도 안 지커주는 근무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최-가 났지

만, 북한에서 하전사때 각하머 그냥 삭-혀버리다.

91 일패: 삼성전지·, 현충사, 독립기3]관, 민속촌을 구경하고 나서 솔직히 정

신이 없다.

92일째 : KBS 프로에서 네가 알딘 사람을 보니 매우 반깁다. 하루 빨리 자

유롭게 되기를 빈다.
w

93 일째 : 머칠 후 민저 귀순한 사람과 먼담이 있다고 한다. 그에 한 북한

fr,]J-1 彼 判 % 타.
·

아 < 이%

을 내가 만니-야 할 필요가 있을까 대신 내가 보고 싶은 귀순자들

을 만나고 싶다고 사정을 헤봐야겠다.

94 일 : 한문공부를 열십히 헤야겠다. 신문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답답하

다.

% 일쩨 : 앞으로 시·최에 나가r던 술 질 로 마시지 밀'지·고 다집헤 본다.

%입째 : 얼마전 술자리에서 엽에다 여자를 앉히는데 대한 부담감 문에

V.7 .1-%1·11 q.]-·i) .·]x].를 ·ta]하x]-. CIrn481] 본c]-.[l/).l- o]자

*을 잡 있- 인므느1기- 하실 을 생각하니 건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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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째: 「재산공개」, 「경제회복」, 「실명제」 등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많

아 남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w

98일째: 
"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 때문에 잘 살지 못하게 된다"는 등 남

쪽 사람들의 통일염원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미쳐 실망스럽다.
r 

隱夢 

'

dP99일째:( 미국에 대해 대북한 원유봉쇄정책을 구걸하고 있는데, 미국과 같
'

Tal 
- 

w트

은 외세에 의존해서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였을 것인가 통일의 방

.

國隣 4r

로 해야 한다. 흡수통일은 있을 수 없고, 이 땅에는 이념의 합철될

때 통일이 될 수 있다.

101일째: 오랜만에 탁구를 실컷 치고나니 몸과 마음이 개운하다.

102일깨 : 텔레비젼에서 본 나와 성이 같은 가수의 꿈을 꾼 후, 어이없게도

동성동본 걱정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는 결심이 흔들린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여자는 남자가 가는

긷에 장애물인데 말이다.

103일째: 집섕각, 고향생각에 하루종일 우울하다.

104일째: 호적신고를 하고 나서 감회에 젖어 소주틀 다섯잔이나 먹다.

105일째: 교회의 큰 행사에 참석하면서 남쪽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아무튼 내가 귀순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

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것을 결심해 본다.

106일째: 하루종일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친다.

107일째: 장래 희망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다 하루가 다 지나가다.

122일째 : 군부대 강연을 하루 두 번씩하는 강행군읗 연속해서 하고 나니 몸
w 

살 기운이 돈다.

123일째: 부대에서 화장실에서도 경례를 하는 것을 보고 꽤 이상한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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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셍각을 해 본다.

124일쩨 : 남한사람들의 인정은 우 자기위주라는 것을 차츰 느끼게 된다.

또 개인주의가 심하다는 것을 느 낀다.

125일쩨: 자될주의 사최 속에서 살아가려면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자기만 믿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

137알째 : 12일간 하루 두 번씩하는 군부대 강언을 하면서 남한군인들이 너

무 해이해저 있고, 통일의식도 약하다는 각을 해 본다. 애 통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지금 미군철수를 논의할 때가 아

니지 않은기-7

않은가7

141 일 : 어씨면 담당선셍이 나를 훈린시키느라 괴롭힌다는 생각을 하니 오

,,,Wt , p (%1 有.名 %. ....] J /崩 判 制..

143일패 : 기·니-안 농군학교 방문하고 니.서 새로운 아의 지.세를 짐<·]해 본다.

144일째 : 체육겅기에서 남북한이 대결하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 우연히 체

육구락부 후배를 毛레비젼을 통헤 볼 수 있어 기쁘면서 착잡하다.

14 일캐: 남당선생은 심정을 그 렇게도 모르는가 내 이미지도 생각해서

발인을 해주먼 좋지 않은가7 나의 이미지는 - 100o]다. 국가기관

d

. 에서 일하는 사립·이 이릴 수가 있는가
g/

c,
146 :

"

各 -
"

가 ' * - % . 合 자骨 骨 )h 
-

' 

國 闢 ' 

l

채우고 납한에 유익한 말만 헤야 하는 것이 제일 편하게 사는 빙- l
(

법이다. .
.

·

)

147일 :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각하자. 
'

148일째 : KOS 프로 「주부청문회 )에서 간통죄, 이혼을 주제로 토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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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고 남북한간의 인식의 차가 크다는 것을 새삼 느 낀다. 어

찌 외도가 가능한가7 하물며 자식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외도를

할 수 있단 말안가7

149일째: 북한에 두 혼공T족에 대한 죄책감에 괴롭다. 남한에서 정의롭게

살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150일째: 숙소를 옮기고 나니 기분이 새롭다.

151일째 : 통제된 생활의 의미를 다시 새져본다. 이 기간이 바로 사회생활을

위한 소중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자.

152일째: 사회에 나가면 통일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 력하고, 때마다 인

사를 잊지 말아야겠다. 무엿보다 나를 감시한 것이 아니라 지켜

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

153일째: 대통령의 군지휘관 접견 뉴스를 보면서 남쪽의 안보의식 해이 지

적에 동감하다. 나라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남한사람들은 그

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54일째: 까치소리를 듣고 뭔가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본다.

170일째: 남한의 젊은 청년들은 즐기는데 너무 치중하고 있다. 비애국애족

이며, 비도덕적이란 생각이 든다.

171일째: 귀순자란 신분을 떠나서 남한사람들과 사귀어 보 았으면 좋겠다.

172일째: 보훈처를 방문하여 필요한 결차를 밟다가 나를 「관리한다」는 말

을 듣고, 북한의 「돼지콴리공」이란 단어가 연상되어 심한 모욕감

을 느끼다.
% /

173일깨: 보상금, 집값, 내학보장 등 국가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다. '

174일째 : 텔레비젼에서 「6.25 음식먹기 운등」을 보고 이상한 운동도 다 있

다고 생각한다.

190일째: 통일전망대에 가서 북한식구 생각이 나서 한참 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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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일째: 텔레비젼에 출연한 귀순자가 북한 실상 소개하는 태도에서 심한

붑 갑을 느끼다. 북한에서 당하는 아픔의 말을 어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사회자는 꼭 그 자리에서 북에 두고온 가족애기

를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가

192일째 :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중 발급절차를 빎-으며 국적읕 바)p-는 엄숙

한 순간을 맞이하다.

IE 일째 : 정부의 통일정칙이 과연 어떤 깃인지 얼른 이 가 안 간다. 깅-하

게 밀어 부처야 하는데 너무 유촤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C 194일쩨 : 북한사회는 김일성 지.체가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기에 모든 북한

l布 .. 徐 判.· 相. ‥], 恨 ·+Id

/·…‥ 교‥‥-· ·‥‥ ‥‥. … ‥ ‥

자신 들이 스스로 알고 L-1-설 떼만이 북한 사최의 변촤가 가능하리

리-고 본다.

195 일쩨 : 최근 납한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속의 무궁화 삼천리 국

가가 되느냐, 아니면 할미꽃이 되느냐는 기로에 놓인 것 같다.

196 일째 : 지금까지 님-한 사회를 집하먼서 느낀 점을 종합해 보면, 우선 남

한 통치자들의 통치기술에 실망이 크다. 무잇보다 긍정감촤교양을

v- Pl 못한[+. AA.-l-v.-1-4/J-A . .%61.%l VAs] t-h .]-

람을 대세우고 또 그깃을 띠.리- 배우기 위한 사업이 미약하다.

- 1- 리고 애 국가정 첵을, 문민시대를, 신한국창조를 위한 노래, 언

극, 춤, 시, 영촤, 동요, 웅변 등이 없는가7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보다 연예 인이나 특정인들이 대우받고 보도되

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군인들에 대한 명예심을 높이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성스러움으로 그리고 엉광으로 군복무를 하지 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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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학벌위주보다 능력위주가 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도 출신성

분이나 학벌위주 사회인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창의력과 창발성이

말살되고 소의된다.

약사는 약사고 한의사는 정확히 한의사인데 왜 결단을 못내리는

가7 한약은 한의사g]%-에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현대파업,

약사들 행위를 보면서 남쪽국민들은 이기심이 너무 많다고 생각된

다.

나라사랑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드물다. 노 인들이 자식이 있는

데도 버려지는 이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촌율이 높

은 이유는7 퇴폐업소가 많은 이유는7

ep ,,,Myl] , .DS% ·.IT(V,.])t-I t1좌-i Az]. 9W 7]순71-3 w%>] r]]
1츰 

i

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다. 나중에 만나면 혼을 내주어야겠다.

198일째 :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견해를 들으면서 공격

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t2 ,,9V , N은 Sd%.1-.1- 수술AS]AH &z]-를 수술하b $ %%%]JA-] .

력해야 한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위해 밤을 지새는 의사, 간호

원들의 그 숭고한 인간애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단순히 한민족

이기에, 한국토이기에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도 환상적이고

,)l, ,,崩, %.. 初 料 癸判 . 制, 判谷 有

모른다. 어찌보면 담당선생의 말 한마디가 바로 남한에 대한 인상

이며 정보인데, 그런 사명의식도 없는 것 같다. 
.

그2201일째: 북한 땅에서 일어나又 있는 헌실이 싫어서 넘얼요그뇨이지 결旦 남

한이 잘 산다고 떠난 것은 아니다. 땀흘려 열심히 모 두가 같이 일

하고 땀흘림의 양에 따라 보 수받고 능력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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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사회를 찾아 떠나지 않았던가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

자는 남한의 통일방안(서로 체제인정, 서로 개방, 현실에 기초한

총선거)과 sw 림픽 TV장면에서 남한국민의 평촤롭고 사심없는

웃음에 반句서 떠났던 것이다.

s2 210알 : 텔레비젼 광고 중 
'4

우리 몹엔 우리 것이 제일이어"가 제일 마음

에 든다. 여기에는 깊은 철학과 앤크쓰L이 담지 있다.

211 일째 : 한강공원에서 어린이들의 괴싱·한 춤대최를 보고 도무지 저런 헹사

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212일째: 이국적인 텔 비젼 프로제목에 거부감이 앞선다.

213 일 : 인간관게에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214 일 : 교최에서 고 향사람을 만난 후 감정이 북받쳐서 잡을 며칠동안 못

이루다.

%0일째 : 띳f%한 신잉-셍唱·을 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선앙생활

을 하고 있는 사람들01 있음을 발신하고 상당히 놀라다.

221 일째 : 會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고서 술을 마신데 대해 자책감이 든다.

30일째 : 내 집이 마련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重다.

%2일째 : 정신직 스트 레스로 꽁무게가 많이 줄었으나, 곧 자유롭게 될 것을

각하니 모든 것이 기쁘다.

저 본다.

240일쩨 : 네일이 「출소]( )하는 날이다. 앞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데 싱-

처반지 않도록 조심헤야겠다.

이상이 보호(수용)기간 중에 나타난 한 귀순자의 심리적 변촤과정 및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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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과정을 추적한 결과이다. 귀순자 개인의 특성, 보호(수용)환경 및 조 건

에 따라 보호(수용)기간 중 나타나는 반응은 다양하겠지만, 낭한이라는 새 사

회에 접하는 탈북귀순자들 대부분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사례연구 대상이 된 귀순자가 보언 특수성을 되도록 배제

하면서 보호(수용)기간 중의 적웅양상을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T 무엇보다 죄책감과 외로움에 괴로위 한다.

卷 탈북전에 형성된 시각에서 남한 사회를 바라본다.

倦 탈북전에 형성된 대미·대일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Q 탈북전에 형성된 가치관 및 인생관에 의해 새 삶을 설계한다.

卷 텔레비젼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卽 납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즉 언어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의의로

크다.

7 보호(수은)담당 관련 근무자로부터 받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像 방문장소, 면담인사 선정 등 적응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력 또 한 크다.

卷 종교자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종교를 신앙화하지 못하고 있다.

2.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애로사항

보호(수용)기간이 끝난 후 남한사회에 직접 적응하고 있는 귀순자들은 어떤
고

적응양상을 보 이고 있는지 87년 이후 귀순(으르프L$순자를 대상으로 설문
q

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분야별 적응양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응양상

탈북귀순자들이 새 실올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먹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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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필요한 경제적 방식의 생소함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회

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살다 온 귀순자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동경

과 함께 도 전의 장인 것이다.

사최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빈·는다는 건해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알아보

기 위해 
"

우리 사최는 땀各려 노 력한 만큼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최이다"라

는 긴해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물어보았다.

응답한 귀순자의 91%가 노력의 보상에 동의한 반면, 9%만이 반드시 동의

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응답자들이 노력의 보상에 높은 지지를 나타

내는 깃은 남한이 자율성을 바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임을 인식하고 있으

며, 니-아가 활에 적극성을 띵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이는 대다수 귀순자들이 노동을 신성하게 긱·하딘 탈북전

의 의식도 직지 않게 반잉된 걸과라고 볼 수 있다.

다 은 웅딥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견해이다,

"

일한 것만큼 가짇 수 21었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T 씨 )

"

저는 그 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노 정도 기반이 될 때라야 宙畓린

만큼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힘없는 자는 계속 눌립니다."( l< 씨 )

"

보상은 노력에 r다른 것이 아니라 직굽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C 씨 )

지.본주의 사최의 장점이자 탄점인 쵱-금만능주의 즉 
"

돈이면 무었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건 에 어느 징도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촹금만능주의에 매헤

서는 전체의 약 84 0 가 동의하였다. 이는 사최주의와는 상이한 자본주의 사회

에서 돈의 가치 및 개념을 인식하기 때문 니-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동의와 함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해를 피력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의 부정

적인 단먼을 다음과 같이 지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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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있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 營 모르는 사랑들이 매우 많습Li다."( G 씨 >

"

지식은 돈으로 살 수 似습니다."( B 씨 >

"

귀순자에거1 한국사회에선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며 오로지 돈만 벌어야 한

다고 부추기는 사랑들이 더러 있어 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O 씨 )

아울러 응답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음의 증언이 그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

북한에서는 출신성분으로 인해 풍족한 생활을 하였고, 남한에 와서는 정부 보

조금이나 강연료 등으로 인해 귀순 후 w 동안 돈의 필요성을 전허 못느꼈었

다."( S 씨 )
國團

w 

.

J

"

돈의 단위가 너무 커 개녕이 잡히질 않고, 돈의 필요성을 못느끼며, 또한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잘 모르고 돈이 있을 때는 그 중요성을 暑라 사용에

* 朝 測 0謹 * 涯 菊項 朝崩

다. 북한에서는 상점에 骨견이 없어 국내돈이 거의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

/[."( l< 씨 )

"

)
"

돈 만원의 가치를 보호기간 동안 전혀 몰랐고,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습

니다· 것은 사횐생활을 할 때 만큼 늦게 적응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督

y

"

노사분규를 지켜보며 돈을 달라는 요구나 자기 것을 찾아 먹는 행위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舍니T 그 러나 이제는 노조는 필요하고 기업도 살고 종

업원도 함7게 사는 인식의 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니다."( G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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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뮤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적응양상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남한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뿐 아니

라, 관심이 있어도 제도자체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로동당의 유일지베 체제 아래에서 딩-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적응 왔고,

반데의견은 곧 반체제세력으로 간주되는 정치문화에 익숙헤져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납한의 다원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자체가 그들에

게는 매우 생소하게만 느꺼지는 것이다. 이는 
"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

라

는 물음에 응답자의 약 70% 가량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대신 다음과 같이 깔

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
" '

민족의 익 앞에 개 의 사상은 어리 숙 야 한다 봅니다. 런데 남한의

정치는 당파싸움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 씨 )

"

집권당이니 밀어주어야지요."( 
%

씨 )

"

切당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정치는 다 쇼입니다."( H 씨 )

"

정당 이름이 너무 거營하고 생소합니다,"( C 씨 )

그래도 
"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어느 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7"라는

질문애는 약 7%가 
"

심이 많았다", 약 d9%가 
" 보통이었다", 나머지 약 34%

가 
"

전허 관심이 없기나 적었다"로 답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호기심은 적지 않았음을 나타或다. 아물러 응

답자들은 선거제도 자체가 생소한 것이 무관심의 큰 원인이힐다고 지적懷다.

선거운동에 관한 응답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남한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회이기에 누구를 선택暫지 많은 관심을 가覺습

니다."( 
y

/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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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을 선호하지도 않고, 후보자가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관심이 없었습니

다."( M 씨 )

"

후보자가 다 똑같으니 아무나 찍자고 생각했습니다."( H 씨 )

다. 사회·문화생활에서의 적응실태

(1) 일상생활 전반

먼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와 살면서 북한과 얼마나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가

릍 알아보았다. 
"

남북한의 생활습관 및 풍습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다고 느끼

는가 
"

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분의 3이 남북한의 차이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

고 대답했다. 이들은 남북한이 풍습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일상생촬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북한에서는 학교 교복이면 충분暫니다. 치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러나 남한

에서는 贈은 바지, 패인 옷믈 입습니다. 메이커 옷이나 제품이 爵구요. 같은

상품인데도 이름에서 차이가 납니다."( G 씨 )

"

북한은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부식은 오로지 된장, 간장, 시레기 뿐
M

입니다. 쌀밥에 고기국을 희망하나, 죽도 었어 못 떡는 경우도 많습L1다. 그러

나 남한에서는 무엇이든 배부르게 만1을 수 있습니다. 남한은 조미료를 북한보

다 염청 많이 사용함니다."( R, C, B 씨 등 )

"

북한 여성은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남한 여성은 여1모가 없고 야한 옷차람이
k

많으며, 담배피우는 여성이 많은 것을 볼 때 놀랍니다."( Y 씨 )

"

북한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합니다. 의리놔 우정을 중시함니다. 그러나

남한은 불신풍조가 있고, 도와주고 싶어도 경계하는 표정울 보면 정이 싹 가

십니다. 한D[디로 정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문제로 엉청난 사건이
團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L1다."( H 씨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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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말하는데 매우 거칩니다. 그 러놔 남한은 부드럽습니다."( D 씨 )

"

북한에는 민속적인 것을 吾시하지 않습니다. 그 러나 남한은 민속적인 것을 중

시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얼을 이어가는 것은 필요

합니다,"( D 씨 )

"

남한은 핵가족 시대로 부모를 거의 외면합니다. 늙으면 소외감을 느 끼는더1 납

득이 안갑니다. 북한은 맏0[들은 당연히 부모를 모십니다. 또한 어른의 꾸지耐

을 당연히 받아들여 어른에 대한 여1의가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자리를 양보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지2."( Y 씨 )

"

북한은 폐쇄A[최이고 남한은 개방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안에서 너무나 자유

스러우) 
'

내가 이래도 되는가 
'

하고 혼란스러營 때도 있숩니대."( C 씨 )

"

북한에서는 되는대로, 시)1는대로, 좁서라 하면 좁서고, 박수쳐라 하면 박수剡

숩니다. 그 러나 남한은 인민 스스로가 자각적으로 살o[가는 사회인 것 같아

어떨게 적응히1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側니다."( R 씨 )

/북941)d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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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렇게 이미지가 박히면 사회생營에서는 끝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인정을

받는 일을 해야 함니다. 여기서는 10배, 20배 열심히 뛰어도 성공暫까 말까입

니다."( S 씨 )

"

남북이 살이기.는 순리는 같습니디.. 오기 전 남한의 제도도 다 알고 있었습니

다. 그 러나 순리 속어1 제도적 장치, 법이 있는데, 추구하는 욕구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다를 뿐 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개척해야 합니다."( l 씨 >

"

이곳 사람돌의 생촬이 다양.복잡하고 개성이 강해 제각각이어서 적응하기 어

려웠습니다. 물건 가격이 자율촤되어 喜란스럽기도 했지요."( P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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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중언들을 통해 남북한의 살아가는 방법과 시각이 매우 다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분야별로 적응양상을 보고자 한다.

(2) 의식주생활

국가중심 배급체제 속에서 생활兎毛 귀순자들이 새로운 의식주섕활에서 어

떤 양상을 보 이고 있는지 조 사해 보았다.

"

의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7"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3분의 2 정

도가 
"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하고, 3분의 1 정도가 「옷의 구입」, 「옷의 세

탁」, 「옷의 수선」의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 했다.

북한에서는 「옷의 구입」자체가 큰 문제였는데, 남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

이 애로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

북한에서는 한 번 장만하면 계속 입었는데, 남한에서는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옷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렵다."( Y 씨 )

"

옷이 다 譽아보여 어떤 것을 골라야 할 지 모르熹어요."( R 씨 )

"

다른 친구들이 메이커 옷을 입으니, 나도 따리지 않기 위해 비싸지만 메이커

옷을 사 입舍니다."( R 씨 )

"

旻 세탁하는 법을 營라 새로 산 옷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탁하기

가 겁납니다."( [< 씨 >

식생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현재 어려움을 느 낀다고

대답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용으로는 「음식만들기」, 「주방용품 사용,, 「식품

구잃」 등을 들었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남자라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

지만, 북한에서 식섕활의 어려움은 「식품구입」자체였다는 지적을 참고한다면

현재 귀순자들이 헌격히 달라진 식문화 속에서 적응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응답자들의 지적한 어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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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만들기에 어려웁을 느 껴 퇴근합 때 집 근처 식당에서 아예 저녁식사 를

하고 옵니다w"( J 씨 )

"

주방기구가 많은데 음도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배치해야 합 지도 모르겠어

요."( R 씨 )

"

음식만들기가 쉽지 않아 반찬을 자주 구입합니다."( R 씨 )

주생활의 어려움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지직省는데, 그 주내옹은 「주택마련」,

C 소유권 문제」, C 주변촨경」, 「주택의 크기], 「주택구조」 둥이었다. 이 중 
「주

텍마련」은 93넌 이후에 귀순한 옹딥-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데 빈·

해, r 주변판경」은 귀순한지 비교적 오래된 사람들의 애로사항이었다.

(3) 언어생활

언어 좔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 보기 위헤 
"

현재 언어문제로 얼마나 고 생하

십니까 
'

라고 물어 보았다. 응답자의 약 60%가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壺다. 「외래어 사용」, 「다른 의미로 인한 오헤」, r 사투리」, 「한자

사용」 등이 주된 이유였다. 「외레어 사용」애 대한 비율 약 41%는 학교생촬에

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영어라고 지적한 점을 보 아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언어 활의 어려움에 더한 내용이다.

"

사람들과의 대촤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물건을 구입할 따1 상품명이나 가격

등에서 어려움이 있였다."( O 씨 )

"

일상적인 언어에도 영어가 많아 못알아 吾습니다. 예를 들어 
'

수퍼'가 무엇하

는 곳인지 몰랐으나, 들어가 보고 상점이라는 것을 알았會니다."( y 씨 )

"

외래어로 씌여진 간핀·들을 이해하기 어렴습L1다."( D 씨 )

"

북한에서는 
'

바쁘다'라는 말을 시간이 조급暫 때, 짐이 무거물 때, 힘들 때, 어

려울 때 등 다양하게 쓰지만 남한에서는 한 가지 의DI로만 사용하는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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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K 씨 )

"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어떤 문제는 暑리다고 했습니다. 선생닝은 제가

'

크
'

을 暑리게 썼다고 하셨어요. 제가 북한에서 쓰던 식으로 
'

크
'

을 썼는더1 말

이예요. 북한에서 온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 보면 내 말이 맞다고 蠻어요."( R

씨 )

"

한자를 몰라 신문읽기에 힘들어 하는 구1순자가 많으며 신문의 세로쓰기에도

익숙하지 않다."( Y 씨 )

"

귀순자의 말早를 이 곳 사람들이 못알아 듣고 웃음거리가 돼 당善스劉다. 식
w

당문화, 특히 레스토랑의 양식에 익숙하지 않아 곤혹스럽다."( Y 씨 )

"

낭한에서 너무 한자용어를 많이 써 旨善했던 경험이 있다. 북에서도 중학교

때부터 1주일에 2시간씩 한운을 배우지만 
'

복덕방'이란 말은 도저히 추측하기

힝骨었다. 가옥이나 토지의 사유개념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

떡파는

곳'이나 
'

점치는 곳'으로 생각했었다. 
'

대포집'이라는 말도 어감이 이상雙고,

'

도시락'도 북에서는 곽밥으로 쓴다."( l< 씨 ) 
'

w

이상의 증언을 볼 때, 귀순자들은 우선, 의래어가 일상화되어 있는 남한사회

의 언어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 체제의 용어 이해에 힘

들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법과 어휘의 차이 및 북한에서 한자를

배우지 않음으로 인해 신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언어생활 전반에 있

어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다.

(4) 대인관계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큰 이유를 남쪽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는데, 다음의 중

언에서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처음에는 동정, 협조적이나 점점 갈수록 냉담해짐을 많이 느 낍니다."( H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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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빕.1다. 사랑사 기가 습 다.,,( G )

"

이 곳 사랑들은 남을 생각해 주는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늬다."( K 씨 )

"

귀순자들이 정을 주고 旨普 곳이 없는 것이 이 곳 생營에서 제일 힘든 점이

다."( H 씨 >

"

마치 죄를 짓고 내려온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터놓고 사람을 사귀기가 어

렵다. 유학생 춥신들은 유학기간에 한국학생을 사귄 것이 들暴나 귀국 早 처

벌이 두려 귀순한 경우가 많은데 이쪽 기준으로 보자면 죄라고 할 수도 없

다."( 
.

Y 씨 )

과연 귀순자들이 느끼는 소외<l·의 가장 큰 원인이 납한 사람들의 차별의식

과 편건에서 비롯되는 것일까7

이를 틱·인하기 위헤서는 일빈·국1 들을 대상으로 대귀순자 의식조사를 실시

해 보 아야 하지만, 언구어 상 일단 대학셍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귀순자 의

식조사를 실시헤 보았다.

조 사 대학 들의 의식구조를 다음과 같이 종합해 발 수 있다.

첫째는 약 90%를 님는 거의 모든 학셍들이 우선 귀순자를 한 번이라도 만

나보고 싶다는 태도를 보인 섬이다. 이는 일단 귀순자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

고 있디-는 것을 1깐영한디-.

둘째는 귀순자들을 북한사최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C 문제아」들이라는 콴점에

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 관런하여 어떻게 부모나 처자식을 두고 넘어

울 수 있느냐는 견 도 「문제이-J란 시각과 함께 응딤-자의 약 80% 이상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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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省다.

셋째는 약 80%의 학생들이 귀순자들은 보 상금을 많이 받고 강연료를 많이

받아 몇몇의 사람만 제외하고는 꽤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귀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못 살게 된 몇몇 사람도 받은 돈 관리를 잘못한 결

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귀순자의 돈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넷째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없이 넘어올 귀순자들을 모 두 지금처럼 대해 줄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과 더 잘해 서 통일을 이루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양분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이렇게 답한 학생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귀순자 보호정책의 내

용이나 수준을 거의 알지 못하고 조 사에 응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이런 조사결과를 남한 국민의 대귀순자 의식으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20대 초반 남한 젊은층의 견해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서 통일을 대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느낀

다.

한 가지 분명한 사설은 이런 대귀순자 의식이 일반적안 현상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욱 확산된다면 탈북귀순자들이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

서 샅기가 매우 험들 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한편, 귀순자들은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한두 번씩 사기를 당한 후 남한

사회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내비치고 있는뎨, 다음의 증언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

외暑기 때문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쳰밀감을 느낍니다. 그 러나 가

깝게 다가와서는 
'

곧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

아! 이 사람

은 진실로 대하고 있구나 내지는 아!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는 분별이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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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귀순 초기어1는 따풋하게 대해 주는 것만으로 그를 완전히 믿게 個니다. 그

래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는 못한 경우가 있舍니다. 이외에 사기당할 뻔한 경

우안 3번이나 될니다. 0 1제 사람읍 아무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H 씨 >

"

잘 대해 주며 술집에 데려가 술 사平고, 사기치려는 사람 등 곳곳에 유혹이

많습니다. 이들은 진싱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 번 경헝했어

요."( T 1시 )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이런 사례가 가끔씩 실리기도 雙는데, 다음 사례에서 귀

순자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얼마니. 남한사회 초넌셍인지를 잘 알 수 있다.

b 서울 서&경힐서는 37일 술에 취한 체 보 석을 자랑하던 김모씨(48) 양복

안주머니를 뒤저 6친반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2게를 冬毛 박모씨( 1.술집

종업원.전과 범)를 구속.

박씨는 20일 오후 9시쯤 자선이 근무하는 서울 반포동 0룸살롱에서 김씨가

보 석을 꺼내 보 이며 자랑히-자 집에까지 따라가 술에 취한 김씨가 전촤를 받는

사이 안주머니에서 1,8캐럿. ] , 7개럿싸리 다이아몬드반지 2개를 훔친 혐의다.

김씨는 88넌 4월 북한 대양무억상사 콩CE 지사장으로 있을 떼 보 셕상에 2

만달러 상당의 일제 전자제품을 주고 이 다이아-(드반지를 대신 받았으머 한

닫 뒤인 5월 한-g-으로 귀순'穀었다.([f骨앙일보」 91.09.27 訪면)

trn 서울 서 문겅칠·서는 18일 김Y(35,Y대 경영 )씨를 절도혐의로 긴급구속

兎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l.6일 닐- ].2시께 귀순자인 같은 학교 4학년 이모(26)

씨 통과 술을 미-시다 
"

骨이-히.t 숫자기- 눠니·"고 물어 이씨의 은행 게죄- 비밀

번호블 알아 뒤 이씨의 하숙빙-에 몰래 들어가 통장과 도 장을 훔쳐 1 천2백만

원을 인출한 험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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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77년에 입학雙으나 미등록으로 제적당雙다가 93년 미등록섕 복학조
]

치로 복학했으며, 이씨는 북한에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복무하다 91년 7월 귀

순했다.(「한국일보4 95.05.19 29면)

한편, 귀순자들은 귀순자들끼리는 잘 어울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 속에

"

귀순자 모임에 참석하십니까 
"

라는 질문을 해 보 았다. 응답자의 절반은 「참

석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절반은 「참석한다」고 대답했다. 불참 이유도 물어

보았는데, 「모임을 모 른다」, 「 필요성을 못 느 낀다」, 「시간이 없어서」, 「 저」
로

라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증언은 다음과 같다.

"

가기 싫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가고 섶지 않아요."( C 씨 )

"

적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勸습니다."( H 씨 )

"

조직생활이 싫어서 여기 왔는데. 또 조직어1 들라구요 
"

( G 씨 )

최근의 한 연구결과는 귀순자들끼리 잘 안 만나는 이유를 첫째, 다른 귀순자

들을 만나는 것이 혹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둘

째, 서로 처지가 뻔한데 만나도 별 특별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셋째,

서로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에는 서로가 너무 낮설고 잘 모르는 대

상이기 때문에, 넷째,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바빠서 북한사람들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라고 밝히면서, 남한에서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

고 학력이 높을수록 귀순자들의 공공 모 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전우택, 1995).

현재 귀순자들의 모임으로는 전체모임으로 「월남동지최J가 있는데, 이는 경

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숭의회」와 기무사에서 수사를 받

은 사람들끼리의 모 임인 「통의회」로 나누어져 있다. 숭의회는 농민이나 노동

자·하전사.유학생 출신들이 속해 있고 회원은 대략 450명 쯤 된다.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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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명으로 이루어진 r 통의회」는 장교와 특수부대 그리고 남파간칩 출신들의

모임이다,

「숭의회」는 2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려 최장을 선출하고 총회가 似는 해에

는 산업시찰도 가곤 懷는데, 92년 이후 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 Tt]1까지

13년 동안 해마다 안기부가 겅찰칭으로 보 내주턴 예산 1억3천만원이 중단되었

기 때문이다. 93년 12월 12일 r 귀순북한%-A:- 보호법」이 시헹에 들어가면서 귀

순자들에 대한 지원이 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였다(송의호, 1995: 434-435).

이외에도 귀순자들의 공식화된 모임으로 89년 졀성된 회원 40여 명의 r 월

남귀순용사 선교최」, 91 년 8월 동유럽에서 귀순한 유학)W들이 만든 r 동유최」,

92년 10월 최근 귀순한 %데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렁은 귀순자가 만든 「나

리-사랑회], 백두산을 힝·헤 있다는 뜻에서 30대 7멍이 만든 「백향최」 및 60년

대 말 북한 국적으로 중국에 살다가 귀순한 사랍들의 모 임인 「충의동지최」

등이 있다.

(5) 직장생촬

직장인 24명을 상오로 직징- 활과 촨런된 적응에 관해 알아 보 았다. 직

업에 대헤 만족한다는 응답은 익5 20%에 불과히-고, 나머지는 
-국가가 

알선

준 직업이라 아무 생각없이 다니고 있거1-1, Af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

다는 응답이 나머지를 차지省다. 최근 발표핀 언구결과를 통 서도 이런 성

향을 학인할 수 있다(선한승, 1995).

다음은 직장문제에 대한 지순자들의 셍긱-이다.

"

그 냥 왔다갔다하면 惱급은 꼬박꼬박 줍니다. 언제까지 이래도 되는 건지 불안

하기는 하지만, 편하기는 합니다."( Y 씨 )

/
"

직업僧 雷'석해 營 때 전곰을' 살려주지 않아 아쉽다. 한국사회는 
'

눈치가 밥벌

<.,.,..·J.q,......,,,.ir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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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 벌목장 출신들은 지금 훈련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 사회에서

밤벌이를 하려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데는 수긍이 가지만 과거 귀순자들과

. .... ...,)d ..墻 .. .... ......)d ..... . /c
/

우는 경우가 단적인 사례다."( U 씨 )

"

북에서는 각 분야에서 50세 정도가 되면 원로대접과 함께 실무를 완전히 장악

하게 되는데 이 곳은 새 세대가 실무를 장악하기 때문에 고령의 귀순자가 마

땅한 일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K 씨 )

응답자의 80% 이상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경험해 보지 않은 섕소한 업무」, 「대인(동료·상

사>관계」, 「급여」, 「출퇴근 문제」, 「 인사·복리후생 등 회사정책」 등이었다. 구

체적인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직장생활이 전체적으로 어렵舍니다."( B 씨 )

m

/

"

동료들끼리 지나친 경쟁싱을 느 낍니다."( J 씨 )

"

회사에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다만 북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도 적응하기 쉽지旨 그렇지 옷한 경우 처음엔

우대받지만 시간이 흐르면 특奮대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생한다."( C 씨 >

"

직장생활을 반년 쯤 하다보니 외국어 · 컴퓨터·호1계 등에서 실력차이가 너무 커

새 출발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들어갔다. 직장생활 동안 러1저·스포

츠 등 문화생활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Y 씨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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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정생찰

가족은 가족 그 자체만으로도 남한 사최 적응의 이유이자 자극이 된다. 조 사

대상자 중 가족귀순 헝태로 귀순한 5 가족(15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가정생찰

을 물어보았다.

북한에서는 r 경제적 곤란J이 가장 큰 가정문제이고 그 다음이 C 국가의 지나

친 간섭과 통제]였는데 반해, 남한에 외-서는 자유로운 삶 속에서 경제문제도

헤결되어 헌재 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데답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지.

녀의 입장에서는 적응과정에서 부모와의 가치관 차이 때문에 고민을 하게 펀

다는 건해도 피력되었다. 자너들은 의셍촬 문제, 용돈, 종교, 이성교제, 진로문

제 등을 놓고 부모와 때로 불일치를 보인다고 토로 하고 있다.

"

북한에서는 삼 만한 물건이 없었기에 용돈01 필요없었어요. 간식도 없고, 그저

밥이연 側니다. 그러나 남한에 오니 보는 것1가다 즐기고 싶을 [[[1도 있어요.

TV로 인해 유명세를 타니까 친구들은 내게 돈이 많은 줄 생각해요. 나도 우

悟대고 싶은데 부모님운 돝 씀씀이가 헤프다고 잔소리를 하세요."( K 씨 )

"

친구들처럼 메이커 신발을 사고 싶지안 부모님 생각해서 겉으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Y 씨 )

어戒든 기.족기(의 경우 단독귀 지-들 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징되어 있음을

앝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에 데헤 3 려를 하고 있으니-, 자니들은 번

최-된 환겅 속에서 부모$-다 높은 적응도를 보 이는 가운데, 적응과정에서 부모

와 가치관의 차이를 니.타네고 있다.

한펀, 결혼은 귀순자의 남한 사최 적응에 일대 진촨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납너교제에는 <- 어려움을 겪지 않으나 믹-상 겯혼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징·에요인이 작옹히-는 )으로 보인다( 여상, 1994, 78-80).

귀순자들o] 결혼을 쉽사리 잘 히-지 못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귀순자 자신에

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대, 귀순자들 데부분이 한결같이 자산의 입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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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앞에서 보호

기간 중에 나타난 귀순자의 심리분석을 통해 언급한 바 있듯이, 서로 다른 환

경에서 자란 여성과 결혼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

다.

또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갖기가 쉽지 않다

는 점, 신변에 대한 불안감, 자녀교육에 대한 염려, 그리고 엄청난 혼수비용이

겯혼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귀순자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상

대편 집안의 반대도 결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그 실례

. 이다.

"

귀순자 J씨는 지난 해 5월 15일 결혼을 했다. 옆집에 사는 같은 연배의 만학

도가 그 의 처제흘 소개해줬다. 「여1상대로」 그 너의 부모는 처음부터 두 사람의

겯혼을 반대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북에서 온 사람에게 아끼는 딸

을 준다는 것이 꺼링칙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녀의 부모를 찾아가 자기도

「
남한청년」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벌목장의 힘

든 노동을 이겨낸 의지와 정열로 따님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도 했다.

그렇게하여 어렵게 留혼했다."(「서울신문」 94.04.16 1 1면 )

(7) 학교생활

최근 학령기의 귀순자들이 잇따라 귀순함에 따라 이들의 국내 학교편입문제

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현재 고교생일 경우 이들의 입학 및 편입문제는 「 귀

순북한동포 보호법」 및 개정 시행령, 그리고 개정 교 육법령에 따라 본인 진술

을 토 대로 북한에서 밤은 수학연한을 법적으로 인정 받은 뒤 안기부와의 협의

에 의해 거주지 소속 시·도 교 육청별로 학교를 배정받게 되어 있다.(<부록 3>

참조)

대학의 경우는 귀순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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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역시 국립대학은 전엑, 사립대학은 50% 감면해주도록 교 육법렁은 규

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원외 입학은 귀순자들을 「재외국민」신분으로 대우한데

따른 것인데, 즉 외교관 및 상사주제원 자너 등에 관한 기존의 특례입학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보호규정은 최초의 편·s]학 떼만 적용

될 뿐 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Ill]는 일반학 들과 똑같은 경 을 치러야 한

다.

조 사대상자 중 2명의 고등학생, 8명의 대힉·셍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있어

서의 적응도를 묻어보았다. 대부분 세로운 촨경 속에서 적응하느라 학교생촬

이 불만족스럽다든가 아니면 만족스럽다는 것을 가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

다. 다음은 학교 촬에 데한 구체지인 지적 사항이다.

"

교사昏이 성의가 없고, 시간 떼우기식의 강의를 한다는 느舊물 많이 받습니

다."( C 씨 )

"

교사와 학생과의 간격이 넓舍니다."( M 씨 )

"

북한어1서 교원은 직업적인 혁명가로 중요한 역할을 督니다, 그러나 남한의 교

사들은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舍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신감

없는 태도를 많이 悟니다. 교과서릍 보고 읽는 것은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H A시 ) 
.

"

국제사히에 적응하려는 것인지는 모르 겠으나 영어 등 외국어를 지나치게 사응

합니다. 때론 자신의 권위와 이U1지 제고를 위해 유식한 척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J 씨 )

"

인원수가 많기 때문어1 학생들끼리 허삼탄최한 토론과 논쟁이 부족합니다,"( D

A시 )

"

학교에서 친구否계는 끼리끼리 어울림니다. 따라서 속하지 않은 사람은 고림

留니다."( A 씨 외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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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산주의적 후비세대」를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북한 교 사와 견줄 때

T

귀순학생들 눈에 남한 교사가 매우 무성의하고 사명감 없이 보인 것이다.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응답자 전원이 「영어」라고

답했다. 이는 북한에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선택하여 배우는데 최근까지 거의

러시아어를 선택해 왔기 때문이다. 영어는 화학과목에서 원소 기호를 배울 때

알파벳올 배우는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 울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영어 참고서로 매년 4월 15일 김정일 생일마다 증보 발간되

는 
「4,150제」, 「영어사전 3천자」 등이 있지만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혁명과

업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낸 변형어휘가 많아 북한식 영어를 교정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구와 소련에서 유학 중 귀순해 대학생활을 하던 두 귀순자가 학교생

활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들

눈에 비친 남한 대학과 대학섕들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아적 경험이 깝아 잘 모르겠으나 남한대학에서 느 끼는 자유와 자율은 署은 것

같다. 그 러나 수업분위기 등이 도무지 학교 같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

돼 있다. 그 리고 한 강의실에 n - 2 백명씩 앉아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 북에서

는 한 강의 수강생이 20명 선으로 교수와 학생이 서로 잘 알고 교류한다.

특히 
'

그 만 강의 晋내자'고 교수에게 말하는 학생, 교수 앞에서 담배를 피우

는 학생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나도 담배를 좋아하지만 학교건量 내에서도

아직 피우지 않는다. 또 데모는 惱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폭력적이 아닌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 하나같이 편향된 대자보만 난무하고 다

른 견해는 찾아볼 수 없는 학교 분위기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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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너무 모르면서도 북한 사랑을 普신하는 면이 많

아 사키는데 어려웁營 겪고 있다. 친구 사귀기 위해 합창반어1도 가입하는 등

애쓰고 였으나 강의 끝놔면 普營01 품어지는 관계 속에선 동료 이름 알기도

힘들고 외로岳書 느 낀다.

그리고 남密대학에는 싸웁하는 소수'와 
'

침묵하는 다수의 개인'만 있는 것 晋

다. 다 같믄 인족인데 학파에서 2-3명이 몰려다니고 유난히 중고등학교 동문

최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 나이든 청소부 아줌n[들이 강의실과 촤장

실을 청소하는데도 마구 더럽히는 叫생들을 보면 우리 민족성마저 까맥은게

아닌가 하는 생갹이 든다. 대학구내가 온통 쓰레기平성이니 사뢰가 지저분한

것도 당연하다."

"

현재 한자사용 등으로 국어나 역사과목에선 고전하고 있지안 전반적으로 학과

공부를 따라 가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북에도 똑똑한 인재가 않다. 남한

학생들의 暴일논의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통일이 되면 과연 01들이 북의 동

포들까지 다 먹여살릴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8) 종교 한

종교를 금기시히-던 사최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키순지-들이었음에도 불구

히.고 종교 자체에 약 70% 정도의 귀순지-들은 긍정직인 견해를 보 이고 있다,

이는 북한애서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 교 육과 인식이 남한에서의 적응과정에

서 毛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종교의 이중적인 측면을 문제시한 부정

적인 건해도 30% 가까이 된다. 한미·디로 윤리적인 측먼에서 종교가 제 역할

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이다.

"

가는 곳D[다 심자기.가 있고, 산에는 경치 좋은 곳u[다 절이 있고, 성당도 있

다. 그 숫자를 보면 납쪽엔 죄짓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나 신문을 보면 그 렇

지 않은 것이 0 1상哲 정도다,"(김용, 1993a: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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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결과 「개신교」 16명, 「천주교」 9 명, 「불교」 2명으로 나타났는데, 종교

를 갖게 된 계기는 아래와 같이 「헐재까지의 삶에서 종교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약 52%로 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밖에

「 친지 권유」가 약 26%, 「스스로 결정」이 약 19%로 나타났다.

"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종교인이었고, 그 분께 대한 고마움으로 인해

서 종교를 갖게 되었다."( Y 씨 외 5인 )

"

남한 정착과정에서 종교인의 도움을 받았습L1다."( M 씨 )

그리고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연령, 학력, 귀순시기에 관계엾이 종교를 믿

는 가장 큰 이유를 「마음의 안정」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안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귀순자들의 종교에

대한 증언이다.

"

욱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믿습니다."( l 씨 )

"

죄책감과 외로움을 종교어1 의지督니다.시 l( 씨 )

"

처음에는 조금 모자관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았던 교호1를 다니면서부터

영적인 편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J 씨 )

"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힘으로 偏

가를 하고 싶습니다."( A 씨 )

또 한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은 종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 반면, 약 60

%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려움의 내용은 「나태한 신앙생활」, 「신앙의

회의」, 「목회자의 불성실한 태도」, 「강요에 의한 선교방법」, 「교회의 부패·타

락」, 「시간부족」 등이다. 다음은 응답자들의 견해이다.

"

종교를 갖고 있지만 솔적히 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o 씨 외 3인 )

"

남한의 종교인들은 우리가 예배보는 것만으로 우선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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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자기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 스스로 느끼며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 씨 외 2인 )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는 약 50% 가량이 「펄요성을 못느낀다J고

대딥-省고, 약 25%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懷으며, 나머지는 r 북한에서 받

은 종교 교육 때문」, 「현재의 종교계는 거부감을 줄 정도로 순수하지 못하다

고 보 기 떼문」 등으로 답했다.

한毛,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를 믿는 귀순자가 월등 맘은 이유는 우선 귀

순자들에 대한 적극적안 선교촬동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개신교 신

자가 된 귀순자듭의 모임인 「월납귀순용w사 선교회」가 그 데표적인 촬동단체이

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귀순한 사람 가운데 7 - 80%가 기독교애 귀의省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귀순자들이 환겅번화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키

위헤 「 절대자를 향한 의존감」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귀순자들은 급격한 촨겅 변화 속에서 얼마갼 감시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떼문에 종교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 종교딘체는 벌목공 동 북한탈출동포돕기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 귀순자들이 남한에서 정상 촬을 영위할 수 있도록 r i교 최 1 인J 자매절연

을 추진하고 경제적 지원과 복음전파를 벙헹)하는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즉, 모든 교최가 귀순자 한 사림·씩과 자매결연을 맷어 심리적 불안을 해

소시키는 등 남한 사최에 쉽게 적응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헤 귀순자

들이 남한 사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응기간, 직응시 어려웠던 점, 헌 활수

준 및 직업, 가족촬동 등에 데해 정밀조사를 퍼니-가고 있디-.

또 다른 개신교 언합단체는 1 천명 이상 출석하는 교최가 탈북7]순자 10명씩

믿·고 그 이하의 교최는 신청교회외. 가정에 우선 배정키로 한다면 전국 교 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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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사업에 동참할 경우 1년에 약 3천 명의 탈북귀순동포들을 보살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하여 실천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을 돕자는 민간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 동자들의 문제가 이같은 움직 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94년에 발족한 「북한탈출동포돕기운동본부」가 그 대

표적인 예이다.

이외에 주로 탈북동포들의 정착 및 적응을 돕는데 중점을 둔 단체도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환경 비정부기구 한국본부」,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주부교

실중앙회」, 「녹색어머니회., 「야생동물보호협회」, 「한국세차협회」 등의 민간단

체로 구성된 「자유의 새살림지원 범국민운동본부」가 그것이다.

(9) 기타 사회 · 문화생활
J

다음으로 교 통·통신의 이용, 의료기관 이용, 그리고 여가생활 및 문화생활

등을 영위하면서 귀순자들은 어떤 적응양상을 나타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 통수단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보다 「지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

v-다. 북한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차寺부족으로 인한 「연착 및 연발현상」이

였는데, 남한에서는 지리와 노선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라고 귀순

자들은 답하고 있다.

"

연락이 와서 어디로 오라고 하는데, 첫째 여기가 어딘지 모를 뿐 아니라 우엇

을 타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番 알 수 없어 답旨督니다."( L 씨 >

그 다음은 남한 사람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교 통 무절서」 및 「교 통체

증」, 
「요금횡포」, 「불친절」 등이었다.

전화, 毛보,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가산 불편했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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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에는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이용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을 칫쩨로 들

었는데, 이는 북한에서 毛화 등 통신수단을 사용兎던 경험이 적었다는 데 큰

원인이 있지만, 남한 통신수단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촤되어 쉽게 이용방법을

숙지 하기 어려운 데도 원인이 있다.

응답자의 구체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전촤기에 다양한 기능01 있는데, 오직 받고 거는 것 외에는 이용할 營 모 暑니

다."( l( 씨 )

"

우체통에 는 곳이 두 가1인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리고

우편믈이 왔을 때, 무슨 내음인지 알아 들을 수가 없W슴니다. 밤새 궁리궁리

하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 우체국에 가져갔더니 환불받는 증서라고 하더군요,

또 한밴은 무슨 증서가 假는데, 세금을 l-H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01리저리

생각하다가 알아 보았더니 세금을 낸 용지였다고 했어요. 하마트면 한 번 더

세금읍 낼 뻔 했었지요."( Y 씨 )

의료생콸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에 애해서는 「접수 및 수납- 등 진且질차J,

P 의료비 부담.의 순오로 대守했다. 이리에 l' 의且진의 볼毛절」, r 돈벌이 위주의

벙원 운영.l 둥을 지직하였다. 그 러나 응답자의 4분의 1은 큰 어러움01 없다고

답했다. 북한에서는 r 약품부족J으로 암거래로 약을 5T-입하는 것이 제일 어려

웠지만 남한에서는 - 1 린 데에 신겅을 전허 쓸 필UT가 없어 편하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상치且제인데 반 남한에서는 의료보험제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의且비를 지할헤야 하는 y담c%1 있기 문애 「의료비 부담」이라는 것

이 매우 셍소한 부담이리-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남한의 상이한 의료체게에서

오는 에로시-항이다. 다음은 의]호 촬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애로사힝·이다,

"

약 이름이나 용도릅 모르熹어요."( Y 씨 )

"

병원에 사람이 너무 믿'아 시간01 오래 걸립니다."( l<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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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느 낌이 듭니다-"( M 씨 외 3인 )

"

의료진의 무성의한 태도가 자주 느 껴집니다."( J 씨 >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의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귀순자들의 여가 생활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된 사회에서 엄격한 조직생활을 해온 귀순자들에

게는 여가 생활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

현재는 이동이 자유롭고 주일·휴일과 평일의 구분이 분명하여 운선적으로 자
團

유로움을 느끼고 통제를 안하니까 譽습니다."( Y 씨 )

"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에 여가의 偏요를 못 느 끼고 있습L1다."( H 씨 )

그리고 귀순자들은 여가 섕활을 누리는뎨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의 자유로운 생활환경과 귀순자들의 자

유를 즐기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귀순자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로는

여행, 등산, 낚시, 외식, 수영, 애완동물 사육과 분재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TV 시청과 가정에서의 휴식도 상당한 정도로 나타났다.

귀순자들은 문화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힌으로 무엇보다 「시간 부족」

과 「 경제 사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영화, 연극, 박물관, 미술전시회 등이

인제 어디서 상영되고 개최되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시간이 부

족하고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아직 지리가 익숙하지 않고 경제 사정 및

개인의 특성상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생활을 하더라도 우선 돈이 너무 아깝고, 문화 자체가 생소해 이해가

가지 않고, 입장권을 예매하는 방법도 몰라, 응답자의 적지 않은 수는 「TV 보

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한 「다른 것을 즐기기 보 다 수

도에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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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랑들은 수도인 割양에 가 보는 것읕 평생 소원 중의 하나로 생각하지

요. 따라서 남한의 수도인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합니

다."( K A+l )

이상에서 탑북귀순자들이 남한 사최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 장에서 논의한 다양한 적응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었는 적응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적응문제의 범주를 정리하고자 한다,

M 언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3학년에 러시아어 회촤를 곧잘하는 서른한 살의

만학도가 있다. 이름은 장 O O. 지난 91년 러시아의 비르비잔에 있는 북한 벌

목장을 탈출, 헝가리의 우리 대사관을 통句 귀순한 북한의 벌목노동자 출신이

다.

장씨는 북힌·에 있을 떼 신의주 사범학교에서 툐럼본을 진공한 읍약도였으

며, 큰 헝이 도 당지부에서 일하는 성분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그 억시 돈을 벌

기 위해 러시아헹을 선택했고 과중한 노동과 북한 사최에 대한 절%:g·김-에서 자

7 를 찾아 벌목장을 탈출했다, 탈출순간부터 서울에 오기를 신잉-처럼 길·구했

지만 서울에서의 삶01 그에게 희망만을 주고 있지는 않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 북한에서 듣딘 것과 정반대의 얘기들, 지하힐을 갇아타

고
,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증권이 무엇인가를 몰라 대화에 끼지 못

하고, 이 모든 달라진 환경이 그에게는 염칭난 스트 레스로 다기-왔다. 이따금씩

며오르는 북한에 있-L 가족의 얼骨파 징-래에 대한 불안감도 쟝씨를 피롭게 하

고 있다.

장씨는 지난 92 스스로 희망한대로 데학에 입학省다. 그러고는 대학에서

만난 이른바 ( 신세대.들 사이에서 업 칭난 문촤적 충걱울 느였다. 한결긷이 자

신감에 넘친 표정, 현란한 옷치록], 기름진 얼굴, 거리//] 없는 감·정 표헌,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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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벌목장에서 걸련 동상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는 장씨는 「내가 과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릴 수 있을까」하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강의가 끝난 뒤

학우들과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벌목장 생활파 탈출경로를 추억거리로 들

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좀체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

쩌다 학우들과 어울릴 시간이 있더라도 그들은 벌목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

았다. 그들이 장씨에게 묻는 것은 주로 
「러시아에 유학가면 어느 학교가 좋겠

느냐」, 「러시아의 교 육수준은 어뇨 정도냐」, 「모스크 바에서 하숙집을 구할 수

있느냐」는 등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문제들이었다.

그런 날들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장씨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부천에서

초만원의 전철을 타고 학교에 다니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벌목장 탈출자를

포함해 북한에서 건너온 귀순동포 가운데서는 가장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하

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게 됐다-

그런 장씨조차도 
「서울생활에 아직 반도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해 5월 15일 결혼을 했다. 옆집에 사는 같은 연배의 만학도

가 그의 처제를 소개해줬다. 「예상대로」 그녀의 부모는 처음부터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북에서 온 사람에게 아끼는 딸

을 준다는 것이 꺼림칙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 자기도 「남한청년.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

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 벌목장의 힘든 노동을 이겨낸 의지와 정열로 따님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졈도 했다.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지만 가장노릇하

기Y 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선 생활비가 걱정이었다. 학비는 일단 연세
'

대측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한숨돌릴 수 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정

부의 지원을 받아 부천에 전세집을 마련했다. 러나 그것으로 지원은 끝이었

던 것이다.

지난 해 6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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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慮다. 귀순자에 대해 r 평J셍보장」을 약속하던 냉진시대적인 전시용 보상제도

는 사라진 깃이다.

장씨는 헌재 이곳 저곳에서 요칭해오는 강연회의 연사로 나가는 강연비로

생촬을 꾸려나가고 있다. 벌목장 시절의 얘기를 담은 r 울음보가 터진 1굽자」라

는 체을 출간하기도 省다. 이곳 저곳 깅·연최에 나가다 보 니 수업에 충싣할 수

가 없었다. 특히 지난 학기에는 성적이 무척 저&領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대

가 없이 장씨를 도와주지는 않는다.

장씨의 꿉은 학교를 졸업한 뒤 무역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깃이다. 직장을 얻

는 과정에서 다른 학우들과 똑같은 경젱을 거쳐야 한다는 것 또 한 걱정거리가

이.닐 수 없다.

현재 우리 니-라에는 벌목장 탈출자를 포 힘-,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가 백4

명이니- 된다. 이들은 친목최블 만들어 해마다 회장과 부최장을 선출하는 등 정

기적인 모 임을 깆-고 있다. 이들 가운네는 대학에서 정치힉 박사과정을 114고 있 .

는 사림·으且부터 술주정1W이로 전릭-한 사람까지 다앙한 Ill-들을 보 이고 있다.

징·씨는 이에 데헤 r 북한사피든 님'한사회든 어디서니- 얼심히 하는 사람은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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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렬硬 獨 제언 
.

1. 연구 결과 종합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귀순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적응실

태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귀순자들의 「사회

적응교육 프3 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리 더 나아가 장

차 통일성취단계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민주시민교육 프로 램」

개발에도 참고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 및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했으며,

내용분석 방법을 통한 귀순자들의 수기 분석且 시且했 며, 귀순자듣에 대한

남한 대학생들의 의식 조 사도 병행省다. 리고 귀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수 없는 헌실과 연구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동안 해당시기까지

의 귀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기존 연구와 최근에 발표되 있는 콴련 연구결

과를 적극 활용하였다.

귀순자들의 적응실태를 丑사한 결과 파악된 적응과정에서 겪 있는 어려움

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이 상식적인 예비지식과

정且가 없어 적응에 곤란을 겪2 있다. 이는 주로 귀순 초기에 겪는 어려움인

데 지리에 익숙치 못하 , 버스 노선도 모르 , 지하철 타는 법도 모且 ,

-상

식적인 물건값도 모르 , 어 것이 좋 나쁜 것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사회

의 초년생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둘째, 언어문제로 겪는 곤란이다. 언어로 인한 곤란도 여러 차원의 문제로

귀순자들을 곤혹스럽게 하 있는데, 영어 및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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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상용하고 있는 전문용이를 이해 못하는 것, 한자를 독 못하는 깃.

이북말씨로 인해 오해받거나 웃음감이 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에이다.

셋쩨, 새로운 대인관게를 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이는 주로 북

한의 집단주의 사최외- 남한의 개인주의 사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이다. 북한에서 교 육받고 살면서 몸에 벤 사고방식과 활양식이 남한 사회의

그것과 다름으로써 4게 되는 어려움인데, 이로 인해 귀순자들은 외로움, 그리

움, 소외갑, 열등의식 둥을 느끼게 되어 미적응 및 부적응 잉·상들을 초래하고

있다.

넷쩨,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가치관 및 도덕성을 평가하는 척도

가 탈라 받게 되는 혼란, 돈에 대한 가치 인식의 미정립으로 인한 른란, 단독뀌

순으로 인한 죄첵감,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차별의식에 데한 지니-11 빈·응, 국가

또는 기관의존적 인 소극성 등이 그 대2표적인 양상이다.

L-].섯 
, 겅제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귀순자 지원정첵이 게속 비- 으로

써 정학금이 줄어든 걸과 최근 귀순한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여섯쩨, 귀순자들애 대한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 정함, 겅멀로부터 오는

어러움이다. 이 힌상-色- 최근 귀순자들의 숫자가 兮가하고 았을 뿐 아니라 탈북

문 가 체제겅쟁의 이념적 차원읕 벗어니-면서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귀순

자들의 님-한 사최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직·용하고 있다.

입곱째,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지적 얼등감 및 사회적 지위 하락 역시 귀

순지-들의 사기를 떨어ty리�7- 적응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직·용히.고 있다.

이상의 직응상의 어리움과 곤란의 원인은 무엇인기-7 이미 앞에서 자세히 관

킬하고 분석循지만, 적응상의 어리움의 원인은 바로 귀순자 자신과 귀순자를

둘러싼 촨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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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후 문화적 충격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북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죄

책감으로 회의에 빠져 있거나 소 극적인 생활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만큼 적응

기간만 늘어나게 된다. 설문 조 사 및 면접 조 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귀

순자돌의 대부분은 물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은

폐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였다.

남한 주민들의 태도가 귀순자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탓일 수도 있으나, 신분

노출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꺼리는 사람이 쾰씬 더 많았다. 
"

내 성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내 스스로 성격을 고쳐 나가는 수밖

에 없다."(김현희, 1992: 255)고 한 귀순자의 말처럼 귀순자들의 원만한 적응

을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남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사]와

행동이 요구된다.

귀순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남한 주민의 귀순자들에 대한 태도와 정부의 귀

순자 지원정책이다.

한 귀순자가 
"

남한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나

도 이 나라에 와서 살 자격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김용,

1993a: 1993)라고 술회한 것처럼 남한 주민의 귀순자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

일 때 이들은 더욱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귀순자들은 자신에 대한 동료의식

의 표명에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의 남한 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기준으로 귀순자들을 대하고 있

으며, 또 한 남한 주민의 생활을 척도로 삼아 귀순자들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여기서 귀순자들은 대체로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비우호

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문제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

이다. 귀순자들의 의식구조를 남한 주민들이 보 다 객관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 있을 때,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앞당겨 질 수 았으며, 통일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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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도 그만큼 남북한 주민간의 부작용을 멀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귀순자를 둘러싸고 있는 또다른 촨경적 요소는 정부의 귀순자 지원정책이

다. 그동안 정부는 귀순자들에게 정착금과 보상금 그리고 직업알선, 주택마련,

의료혜택 등 다분히 특혜의 성격을 띤 정책을 운영해受다. 최근들어 지띰의 규

모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변촤를 시도'螢지만, 그 본질적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7-터 불이익을 Is·게 딘 귀순자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불만

을 받게 되어 지원은 해주고 욕만 얻어먹는 상촹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11깔리 귀순자 지원징첵을 근본>으로 개선하어 귀순자들

에게 일시적인 보상뵤다는 쇼스로 지·립할 수 있는 자 력을 키우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헤야 하겠다. 또 한 71무수헹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업 알선은 오

히려 적응에 부작용을 초레힘으로 충분한 직업훈련이 선宅되어야 하虛다. 직

업훈런 또한 북한에서의 전직을 고러하고 본인의 희망을 충분히 감안한 후 실

시되도록 하이 보 다 체게적이고 효율적91 인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 럭해야

하或다. 
'

서로 다른 체제에 적응한다는 깃은 단기간 지원이나 교 육으로 충분한 ct과

를 얻기 힘들다. 띠-라서 귀순자들에 대한 물질적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심리적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도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서독의 효율

적이고 체계적 인 동독 이주민 정책으로 인해 외형적인 사회적응에는 일단 성

공省으나, 사회심리적 적응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지적되고

있는 데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충분한 시간적 요인은 물론

이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정첵과 남한 주민의 태도와 같은 촨경적 요인 뿐만

이 아니라 귀순자 자신의 적응하러는 의지가 결합되어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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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귀순자 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귀

순자 적응 프로그램」개발에 참고할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귀순자 적응 프로그 램」에서 사용할 주교재는 무엇보다 남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빠른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귀순자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혼란을 적게 겪고 적응의 어려움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한 사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가치체계를 척도로 해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지를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어떤 준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것이 허용되는 되는 지를 스스로 판단

하게 해주어야 한다. 물론 그 들이 살아왔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도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 함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너무 많은 비중이 두

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

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을 교 육시킬 수 있는 교재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또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 귀순자들 중에서도 적 임자를 선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연수원

내에 이를 전담할 전문운영부서 및 교육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남한 주민들의 대북한인식 및 의

식구조를 통일준비 차원에서 전환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

이는 귀순자 적응 목적 뿐 아니라 r 사람의 통알」을 위함이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을 폄하하거나 경멸하는 오락용 코메디물은 방송프로그램에서 추방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북한주제 오락용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된다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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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주민들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우월감을 갖고 북한 준민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람의 통일」을 메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2래하게 된다.

또 귀순자의 대국민 이미지를 각해 상업적 목적으로 귀순자의 눈물을 이용

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방엉하지 먈아야 한다. 또한 귀순자의 부적응

사레를 홍미위주로 보도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적지 않은 귀순지.들이 적응

과정에서 언론기피중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새삼 되새거 보 아이· 한다.

다섯째, 독일의 경우처럼 사최셍촬을 위한 안내서(GUIDE BOOK)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귀순자 적응에 필요할 뿐 아니라 -A한에서 난민이 대량으로 발

생하여 남한으로 내러올 경우 
「한국헝 )r촬지침서�.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

다.



9]

< 잠 고 분 罷 >

I . 국 내 문 헌

1. 귀순자 수기

강며도. 1995.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일보사-
V

강봉학. 1995. 「원쑤의 나라로」. 서울: 국민일보사.

강철환.안혁. 1993a. 「대왕의 제전교1). 서울: 향실.

. 1993b. r 대왕의 제전」(2). 서울: 향실.

1993m r 대왕의 제전」(3). 서울: 향실.

고영환. 1992. r 평양 25시」. 서울: 고려원.

곽병규. 1993a. 「시베리아 아리랑」(상). 서울: 삼신각.

. 1993b. r 시베리아 아리랑」(하). 서울: 삼신각,

김균태 편. 1993. 「안경없는 군대 이야기」. 서울: 의암.

김광호. 1990a. 「광호의 일기」(제1권). 서울: 신원문화사.

김광호. 1990b. 「광호의 일기」(제2권). 서울: 신원문화사-

김광호. 1990c. r 광호의 일기」(제3권). 서울: 신원문화사.

김신조. 1994.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서울: 동아출판사.

김영성 1995. r 오, 수령님 해도 너무 합니다」. 서울: 조 선일보사.

김 용. 1993a. 「머리를 11바는 남자」. 서울: 자작나무.

. 1993b. r* 발래하는 남자」. 서울: 자작나무.

김지일. 1992. r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서울: 고려원.

김현희. 1992. 「사랑을 느낄때면 눈물을 홀립니다」. 서울: 고려원.



C)3r A

. 1991a. r 이제 어자가 되고 싶어요교제1부). 서울: 고려원.

. 1991, [「3이제 며자가 되고 싶어요」(제2부). 서울: 고려원.

문용수. 1991. [(마지막 선택J). 서울: 하나로.

안 혁. 1994. h' 네가 남이냐 내가 tJ이나」. 서울: 오대양출판사.

o]만철 외. ]정%. r 외- 헛바구를 돕네까신. 서울: 다나.

징-기풍. 19%. [C울음보가 터전 납지.」(CO). 서울: 성심도서

.

. 1開4. [C울음보가 터진 남자Jl<卷). 서울: 성심도서.

전칠우- 1995. IC나는 s$복하지 않다J. 서울: 웅진출판.

. 1 994. [f 평양 놀새 서울 오렌지J. 서울: 자-H 시대사.

한성호 외, 1994, E'$상집이라 해서 초상톼 리는 줄 알았더니.l. 서울: 다나.

2. 단행본

김국신- 깁도태 · 여인>·촹벙덕. 1開421. r 분단극복의 겅험과 한반도통일」(1).

서울: 한을.

. 1994b, r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통일교%. 서

울: 한울.

깁시업 역. 1994. IC셍활적응을 위한 심리학」. 서울: 문음사.

남북문제연구소. 1994. [C탈북지-가 兮언하는 북한의 현실」. 서울: 납북문제언구

소.

민벙毛. 1980, l「월남귀순지-의 자유사 1적응과정 실태조사」. 서울: 국토통일원.

북한문제연구i. 1993. r 체헙자들의 중언을 통헤 본 북한의 힌실]. 서울: 북한

문제언5L소,

서벙칠·전겅수. 1 995. ti 동일시.회의 재2된과정.R.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무.

서 진. 1905, r 또 하니-W의 북한시-최」. 서울: L-]-W남출판.



93

선한승. 1994. r 북한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서울: 공보처.

. 1995. r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대와 적응과제」. 서울: 한국 동

연구원.

안계춘. 1980. r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결과의 재분석」. 서울: 국토통일원.

양호민 외. 1992.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서울: 나남.

이경훈.이용숙. 1994. 「통일, 그날 이후」. 서울: 긷벗.

이문웅. 1989. r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체제변화 실태연구」. 서울: 국토

통일원.

이병관. 1995. 「어, 래 」. 서울: 새로운사람들.

이상우. 1995. 「함께 사는 통일」. 증보판, 서울: 나남.

이학로 역. 1994. r 헤이, 오씨 안 , 베씨」. 서울: 푸른나무.

최성毛 편. 1995. r 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통일원. 1992. r 대만.중국간 교류관계법규집J. 서울: 통일원.

. 1994a. r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 통일원.

. 1994b. r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서울: 통일원.
w

한국旦육개발원. 1994. f 내가 받은 북한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 논문

1태우. 1994. 
44

월남 귀순자 현장 경험사례",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방

안 연구: 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광일. 1991. 
A4

해외동포의 문화적응과 정산건강", r 정신건강연구」, 제10호.

김구섭. 1994. 
i;

북한 대량난민 발생 가능성과 동화정책 방향", 국방부 제3회

정책발전 세미나 발표논문.

김상균. 1994. 
44

점검과 지향: 우리의 수용태세와 장기방안", 「북한 탈출동포



94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주펑촤통일자문회의.

김영수. 1%2. 
"

북한의 정치문화: r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촤", f 한국정치학

회보 , 제26집 제2호.

團

. 1%3. 
"

정치문촤적 관점에서 본 북한체제특성과 번화가능성", T동아언

구」, 제26집.

. 1994. 
"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if 동아시이.언구논총」, 제5집(제주대

학교 동아시아언구소).

김응섭. 1989. 
"

해외유학 에서 집단탈출까지", T 븍한 (1989년 12월호).

문용린. 1993. 
"

통일지향적 가치체계 헝성방안 모색", 한국징신꾼화인군친 정

치.경·제 연구설 펀, (f'兮일한국의 삶의 잉식과 가치체게 탐색J. 성남: 한

국정신문叫언구원,

민성길·진우텍, l.995. 
" '

사림-의 통일' · - · 정신의학적 접근", [f'통일사회로 가는

·긷」 (언세데학교 통일언구%A 개원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배재식. 1開4. 
"

밍·명(난민)과 귀순", r 자유공론J (1994넌 월T).

%충헌. 1994. 
"

지-성과 모색 : 국제법과 인권의 조 멍", If 북한 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f]]. 서울: 민주평최-통일자문회의.

서벙철. lG95. 
"

서독의 동% 귀순자 수용정책", [lu월간 중앙J (1995년 3월효).

서재쟌. 1993. 
"

남북한 헌존 가치체게의 잠둥양상 진단", 한국정신문촤연구원

정치 · 겅제연구실 편, f 통일한국의 실-의 앙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한국·정신문회-언5L원.

성 영신 외, 1993. 
"

남북한의 경 제 심리 비교 - 귀순자의 심층면접움 토대로",

힌3심리학회, 「남북의 장벽을 넘o]서」, 1993년도 통일문제학술심포지

움 발표논문.

송의호. 1995. 
"

귀순자들의 내면세계 그 리고 남한사최수업", [(2월간 중앙J

(19%닌 3월호).



95

신의진.이호영.이만홍. 1994. 
"

중국 연변자치주 조 선족의 문화이입정도에 따

른 정신건강 비교", 이호영.신승增.이동근, 「연변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서울: 토 담.

/윤여상. 1994. 
"

귀순북한동且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남대학旦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이호영 . 이만홍.이동근. 1994. 
"

중국 연변자치주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신질환에 관한 연구( I b," 이호영.신승철.이동근, 「연변조선족 사회정

신의학 연구」. 서울: 토담.

A%우택. 1995. 
"

통알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

통일원 95년도 연구용역과제.

<J
‥

"

정석홍. 1984. 
‥

북한주민의 의식구丑 변화실태 - 귀순자 조 사중심,55 r 통알문

제연구」 (목포대 통일문제연구소).

정영국. 1994a. 
"

통일은 
'

한반도의 기적'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공성진 외,

「미리 가본 통일한국」. 서울: 동화출판사.

. 1994b. 
'"

땅의 통일'에서 
'

사람의 통일'로," 공성진 외, r 미리 가본 통

일한국」. 서울: 동화출판사.

. 1994c. 
w

통일 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공성진 외, 「미리 가본 통

일한국」. 서울: 동화출판사. 조 혜정. 1995. 
'"

남한'과 
'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통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4. 기타

신문: r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조선일

보 」,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잡지 : r 뉴스메이1, 「북



%

한」, r 월간중兮」, [「J자유공론」, Ir통일한국」

[[ . 국 외 문 헌

1. 단행본

Lazarus, P. s, 1967. Patterns o f Ad justment. iln d Hun1an Effectiveness,

New York: Macgrow l-Ii]l Book.

S]]LIffer, H. F. 1956. The Ps yc holo gy o f Ad jLIStmenL BosLou: Houg1Tto11

Miffin Co..

2. 논문

Eberstadt, N, 1 993. 
"

Perilous RoilCl to RouuificaOou," f·'oreign Affairs, Vol.

72, No.1.

duker, R. 1995. 
"

The lm f)OSSible Real: The Ambivalent Search for Kore-

an Unifica0on," (I paper preseut.e d a t
"

Tr·ausuaUonal Korea: DivL

s ion an d Dias pora,
"

Orb(Ina, [)niversit y o f Illinois, A pr il 13-10.



97

[부록 11

t귀순자 사회적응실태 면접조사 질문내용

n. 기초질문

1> 성별, 연령, 교 육정도

2> 가족관계 및 결혼여부

3)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4) 현재 살고 있는 곳은7 북한에서 살던 곳은

5) 귀순 경로 및 동기

2.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질문

1)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등 일상생활 시간계획

2) 하루 텔레비전 시청시간, 兮아하는 프로그램과 싫어하는 프로그램

3) 주말 활용 및 명절 활용

4) 병원 및 약국 활용 빈도

5) 종교생활 여부

6) 헌재 주거생활, 식생활, 의생활

7) 생활비 지출

8) 외식의 빈도

9) 쓰 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의견

10) 저축 유헝 및 채무/채권관계

3. 남한사회 적응실태에 관한 질문

1> 가정생활

- 현재 가족의 구성은7

- 현재의 가장 큰 고 민은7

- 세대차이에 대한 견해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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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생활에 대한 바렘은2

2) 학교생촬

- 학고d촬의 만족도는7

- 어띤 점이 제일 어렵고 힘든가

- 귀순자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7

- 현재 가장 큰 걱징거리는'F

- 어떤 직업읗 택하고 싶은가 그 가능성은'/

3) 직장생촬

- 헌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F

-

. - 직장 판의 분위기는

- 힌재의 월7(보i)에 만족하고 있는가

- 직장)1촬에서 가장 어러운 짐은' (귀순자이기 때문에 겪는 이려운 일은 )

- -

- 적업을 바꾸고 싶.은가2 만익7 바꾼다1펀 히.고 싶은 일은

4) 기타 사회생촬

- 친구관게

- 이웃관게

- 귀순자 모 임에 71-이 어부

. - 인어Al촬: 영어와 한자의 이해

- 운전면리 소지 여부

- 

J]퓨터 및 (정보)통신

- 신문 구독 (구독 종R, 선호하는 기사의 종류)

- 운둥겅기 : 로0 b그/프로 구 l% 기타

- - 영촤관 1分분 빈도

- 

<1강 유지 비Al

4. 대남한판에 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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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의 생활습관 및 풍습의 유사점과 상이점

2) 종고에 대한 견해

3)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견해(돈에 대한 견해)

4)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5) 남한 청소년에 대한 견해(X세대에 대한 견해)

6> 남한 대중음악에 대한 견해

7) 남한 TV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8) 남한 정치현황에 대한 건해/ 대통령에 대한 시각

9> 선거 참여 여부 및 선거운동에 대한 견해

10)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쌀문제, 핵문제, 통일정책 등)

5.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의 의견 및 희망사항

1) 남한정부의 귀순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바램

2)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의견 및 바램
.

3)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 및 바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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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

「귀순북한동포 보호법」(1993. 6. 11법률 제4568호 전문

개정 )

제 1 조 (목적 ) 이 법은 조 국의 평촤적 봉일이 달성될 때까지 군사분졔신 이북지역

(이하 
"

북한"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의 정착을 듭는 한편, 이

들이 자유롭게 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합을 목적으-粟- 한다.

제 2 조 (보호대상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이하 
"

귀순북한동포"리.

한다)는 이 5]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보호신청 및 겯정 등) ce귀순북한동포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긴사최부장관에데 보호신청을 히-어이· 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빈·은 때에는 대통렁렁이

정하는 비.에 따라 귀 북한동포J,r호위원회의 십의를 거쳐 이 81에 의한 보호대

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걸과를 신청31과 그가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서

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한한데. 이히- 이 1 서 같다) IE는 도지사에게 兮보

하여야 한다.

뎨)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r정에 

의하어 이 %j]에 의한 보호대싱-자로 동보

된 자에 대하이는 귀순복한동포로 톰-4하어야 한다.

제 4 조 (정착금 등의 지급) CC귀순북힌·동포에 대하어는 그 징착어긴과 Arn계유지능

력 능을 고러하어 정착금을 지if할 수 있다.

%귀순북한동포에 매하어는 제1항의 71-징애 의한 졍착금외에 그가 제공한 정보

니- 가지고 온 장비(제회·를 포 합한다)의 할용가치에 r대리- 등급읍 정하어 보로 금

을 지급할 수 있다.

倦제1항 t됨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징착-J괴. 보且급의 금엑, 등급의 기준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렁령으로 싱한다.

제 b 조 (특奮임용) ce북한의 군인이 었넌 자로서 국군에 편입피기를 희망하는 귀순

북한동포에 대하여는 귀순하기 전의 계if에 상당하는 국군의 계급에 임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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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助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귀순

북한동포에 대하여는 귀순하기 전의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계급에 임용할

수 았다.

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순북한동포로서 국가이익에 헌저히 이

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귀순하기 전의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임용할 수 있다.

제 6 조 (생督보호) 귀순북한동포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 7 조 (주거지원) 귀순북한동포 에 대하여는 국가이익에 이바지한 정도와 연령 ·

세대구성 및 그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S 조 (취업알선) 03귀순북한동포에 대하여는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卷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의 대상범위·알선절차 기타 취업알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교육보건) d)귀순북한동포에 대하여는 교 육보호를 헹할 수 있다.

卷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 육보호의 대상범위 · 보호절차 기타 교 욱보호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의료보호) 귀순북한동포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를 행할 수 있다. 
'

제11조 (취적의 특례> d]보건사회부장관은 귀순북한동포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 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

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卷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정서 등

본과 호적의 기재방볍에 의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卷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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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깁·다).- - · 변의 장에게 쥐적허가서 등본을 송부하여

야 한다.

<%시 ‥ 면의 장은 제3항의 규징에 의한 취적허가서 등본을 일·은 떼에는 지체없

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卽이 법에 의한 취직허가, 취적히가서 등본의 송부, 호적의 펀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답으로 한다.

제]2조 (이 범 보호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03보긴사최부장관은 이 11]에 의한 보호

를 받거나 1괸·을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헤인-하는 겅우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

최의 심의를 거처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

W 데동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름 받고 그 형이 락정

된 자

助보건사회부장관은 제 [힘·의 -o-정에 의하여 이 31에 의한 보호 싱·에서 제외하

고자 할 때에는 전과기록을 괸·리하는 기관에 범죄겅럭을 조 최할 수 있다.

제13조 (귄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 ) co귀순북한동푸에 대한 보호에 괸.한 다음 각호

의 사'힝-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긴사회부에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최(이하 이 조 에

서 
"

위원회"라 한다)블 둔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대상여브

. 제12조 제1w의 쿠r정에 의6 yArn싱싱에서의

� 

제외여Q부

3. 기타 귀순북한兮포의 보호와 판린하여 t<]1톤렁렁이 정하는 사항

卽위원최는 필요한 경우 관게 인을 흘려하게 하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가기

관 기타 공·사단체에 알아보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2위윈최의 조 직과 운엉에 콴히-여 필요한 사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11 14조 (귀순묵한吾포후원회 ) 1귀순북현동-y-의 셍촬안정과 자립정칙-을 지원하지

위하어 귀1북한동포牛원최를 설팁할 수 있다.

助귀순북한-k포후원최는 3] 인으且 한다.

C沿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대하어는 I f!71 중 재단8]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조 (벌칙 ) co사위 기타 부징한 빙-법으로 이 볍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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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급받은

정착금 또는 보로금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엾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卷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헹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귀순용

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보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兮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미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 상금-특별보상금·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 4 조 (주택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구정에 의하여 주택을

제공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제공한다.

제 5 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행한다.

제 6 조 (직장雪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을 알선한

다.

제 7 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귀

순용사와 그의 자녀로 등록퇸 자에 대해서는 본칙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 육보호를 행한다.

제 S 조 (양로·양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양로·양육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양육보호를 행한다.

제 9 조 (惱남구1순昏사후惱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월남귀순용사후

원회는 이 법에 의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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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법에 의한 법 인으로 징관을 번경하여야 한다.

제]0조 (다른 법暑의 개정 > 0)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를 "

제대군인의 보

상·보호 및"요로 한다.

卷보훈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가유공지- 에우 등에 관한 31률 및 윌남귀순용사 특별보싱-8]의 적용

대상자(이하 
"

국가유공자 등"o]라 한다)"를 
"

s-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옹대상자(이하 
"

국기-R-공지.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

국가유공자 에우 등에 관한 7률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을 
"

국가-H-공지- 에우 등에 판한 )p률"로 한다.

%한국보훈복지공단1·i'l 骨 다음과 같이 게정-한다.

제1조 중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긴한 t·]]률 및 월남귀순옹사 특벌뵤싱-번의 적용

대싱-자(이하 
"

- 

기·유공자 등"이리- 한다)"를 
"

국가7-공자 에우 통에 관한 tid률

의 적용애싱·지-(이하 
"

국가1-공지. 동"이라 한다)"로 한다.

C43의료보호1·u 중 다음과 같01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중 
"

국가-H 공지- 예우 등에 긴·한 법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지.

및 월남귀순%사 특실보상)·a의 적용을 빌·고 있는 월남귀순용사"를 
"

국가유공자

에우 등에 관한 %6률의 /정-을 받고 있는 자"로 하고, 동항 제 6 호를 제 7 호

로 히·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디-.

0. 귀순북한동-%-보호8]의 적용을 반고 있-L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긴사최부장관

이 의3-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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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톡 3]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1993. 12. 11 대통령령

제14019호 전문개정)(개정 1994. 9. 9 대통령령 제

1497그르)

제 n 조 (목적) 이 영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울 구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호의 신청)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보호대상자의 결정 등) ($보毛사회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보호신

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卷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을 한 때에는 별

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인과 그가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조 (등록) 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보호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5 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급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이하 
"

월 최저 임금액"이라 한

다)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기본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 1 급(본인외에 동거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

나. 제 2 급(본인외에 동거가족이 1 인인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30배 상당

액다.

다. 제 3 급(본인외에 동거가족이 없는 우) : 월 최저 임금액의 20배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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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 가산급은 귀순북한동포 본인 및 동거가족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2

려하여 월 최저임금액의 60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

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

위원최의 심의 거쳐 지급할 수 있다. 11전문개징 94.. 9. 9:l

제 6 조 (보로금의 지급 및 기준) 03%d 제4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로 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귀순북한동포가 제공한 정보 또는 장비의 종류에 의하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며A 지급할 수 있다,

1. 군함,전투폭격기 : 촹금 10,000그A]] 이상 20,000그 램 이하 또 는 이에 상당

한 금액

2, 전차,유도무기.기타 비헹기 : 황금 500그 램 이상 , 000그 랩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3. 포. 기관총.소총류 : 촹급 10그 램 이상 500그램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4. 무진기 : 핑·금 10그램 이상 so 램 0 1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5. 제촤 : 시가에 싱·당한 금액

6. 정보 : 황급 50(CI램 이상 0,OOOLL램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급엑

像보로금의 구체적 인 지兮금엑은 제1힝· 각i의 
-a-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며.라 l-d

제13조의 규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한다,

제 7 조 (주거지원) 0)보긴사회부징·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어 귀순북한동포

에게 주거지원을 하고자 하는 겅우에는 귀순-A한동% 본인의 연령. 세대구성피-

그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억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먼적 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싱-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개정 94. 9, 9>

卽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한 5L체적인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띠-른다.

助보毛사회부장과은 귀순북한동포의 f거지원을 위하어 필요하다고 인정-骨 애에

는 주택긴설촉진법에 의하어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우선분양 또는 우신임대를 건

설부장관에게 요청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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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취업알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을 취업능력이 있는 귀순

북한동포 본인에 한한다.

像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업

희망 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卷보건사회부장콴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콴.지방자치단체 및 교 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 육기관

2.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1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업요청이 있을 경우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범위안에서 우선

채응하여야 한다.

卷보毛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毛직종이 별도의 자격 또는

직업흔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노 동부장관에게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 동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교육보호) J)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 육보호는 귀순북한동포 본인에

한한다.

助제1항의 교 육보호의 범위는 수학능력 등에 따라 교 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 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까지로 하

며,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한다. 다만, 사립의

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반액

을 국고가 부담한다.

卷제1항의 교 육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 육보호신청서를

보 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1보건사회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 교 육보호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교 육부장콴에게 이를 요毛하며, 이 경우 교 육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제10조 (벙죄의 종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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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헐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 장(외촨의 죄)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

설),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징·(이적의 죄), 국가보안31(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제5조· 제9조-제12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제11조 (위원최의 구성) co위원최는 위원장 I 인을 %L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3L성한다. <개정 94, 9. 9 >

%위원장은 보긴사회부치-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경제기픽원장관·통일원징·판·법무1(L장괸·국방부장관·보건사최% 장관·兮무처

장관·국-가안전기획부장이 소 속 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지·

각 1 언

. 겅찰칭장이 소속치안김- 또는 겅무관급 공무원 중애서 지]경하는 1 인

3. 이북 도위 원회 사무국장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C()위원장은 최무를 통할하머 위원회를 대표한디..

卽위원장은 위윈회의 회의를 소 집하고 드L 의징-이 된다.

년3위원장o)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징·이 지;1]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힌다.

제33조 (위원회의 기타 심의사항) H:l 제]3조 제 (힝- 제3호의 규저에 의한 위윈회의

기타 심의사항은 다음과 곁'다.

1. 법 제4조 제1힝·의 정에 의한 정칙·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등급 및 등급멸 수

준

2. l-d 제4조 제2힝·의 규징애 의한 보로급의 지급어부 및 그 수준

3. M 제7조의 규징에 의한 주거지원어부치· 지원빙·법 및 그 수준

제14조 (회의 ) CI)위원회의 회의는 제3)의 보호신청이 있거나 제13조의 구정 의

한 위윈히의 기티· 심의사항이 었을 메 위원장애 이를 소집한다.

卷피의는 제적위원 과반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 15조 (간사) co위원회 간사 1 인을 둔다.

卽간사는 보긴사회부징·관이 소속 4if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cu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맏아 위인최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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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4. 9. 9]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L본조신설 94. 9. 9]부 칙이 영은 1993

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9. 9>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

倦(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건사회부장관에게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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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독일인의 서독지역에서의 긴급수용에 관한 7J(Gesetz

0e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 ge biet) (1950. 8)

제 1 조

(1) 소련점령지역이나 베를린 소련점렁지역에 거주지를 깆-고 있는 독일국적자와 독

일 공민권 소지자는 이 ta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역내에서 별도 허가없이 체류할

수는 있지만, 항구적 힌 거주를 위헤서는 특별허가중을 받아야 한다. 서독지역에서

통요되는 기본법 제11조 제2'힘·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는 그 린 의미에서 이들에

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2) 현존하는 육체직 위해, 명의 위협, 개인의 자유에 데한 힌저한 위거이 존재하

거나, 그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인 , (] )항에시 언급한 지역을 떠나야만 省던 지.

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허가증 발규을 거부坤서는 안 된다.

제 2 조

제1조에서 언금된 탈출자들은 특정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거주허가중 빔'급에 대해서는 수용위원회 (AL]['nahmec비sschuss)기.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제1조 (2)가 규정한 긴고한 사유에 헤딩·되는지 여부를 걸정한다.

제 3 조

수용위원최 의 거주허가 기각걸정에 r))해서-L 청원심사위 원최 (Deschv/erdeau韶

duss)에 칭원제기가 가능하미, 동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한다.

제 4 조

인방정부는 수용소의 설치외- 위원회의 구석, 수용질치-외. 수A지-들의 각 지역분배

및 거주허가중 교-7-에 관한 시-항-益- -if정히-기 위'페 시헹렁을 제징한다,

저1 5 조

연1광정부나 正는 그 위입을 받은 관칭이 제2조에 따리- 수옹이 결정된 자들의 첫

번쩨 주민등· 지가 될 주(Land)를 결정한다. 이 떼 거주지가 될 주의 경제적인

사정이 고려된다. 각 주는 이들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수용자들의 거주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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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가족관계, 재정형편,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제 5 조

언방정부는 이들 수용자를 각 주에 배분함에 있어 기존 망명자나 실향민들로 인

해 각 주가 안고 있는 부담이 공평하게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제 7 조

수용자들의 유입으로 각 주에 발생된 부담분의 일부는 기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이 부담한다.

제 8 조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 실향민성 장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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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되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 · 탈출자에 대한 서독정착을 위한

지침서(1991. 1 기준)

*

이 지침서는 연방내무성이 발간한 동독지역으로부터 이주민.틸·출자를 위해 언방

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원호-징착지원 조 치를 알기 1게 해설한 깃인데,

이 책은 정착중띠서를 발부하는 정句·콴할부서(Bundesaufniihmeste11e)가 있는 기센

(Giessen)이나 서베를린에서 이주민·틸'출자들에게 촬지침서로 배부됨.

]. 정착(수용)

독입(서독을 지칭) 시민과 독일민족인 사람이 동독을 며나 서독으로 이주할 겅

우, 이들은 정착(수용)T](ALd'naIlrn gese tz) 제1조에 의한 신칭절차를 거쳐 정착

(수용) 층명서를 발급받는다. 이 종멍서 없이는 이주자들은 그들을 위한 특정지원

과 헤택 조 치릅 t칸을 수 없다.

정착중명서는 정책%l-할부서(GMs언u과 베를린의 BundesaLlfnahmestelle)에서 발급

되는 l-J, 직접 방문내지는 서면으로 신청된다.

2. 임시 생계보조금

이주자들은 정착관할 J(서에 정착중명서를 제출하어 일최에 한해 일인당 00

DM의 입시 생계보조금을 받는다.

3. j[족哲류

이주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동독이주 딩-국에 이주 신청을 하였거나 그 럴 계획이

있을 경우, 이들은 시독 연빙·내독곳1-게성이나 서베를린 주제 답당변효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할 수 있다,

4. 시민권

동독시민은 원지 적으로 독L% 시민인을 소지한다, 이주로 인하어 동독시민권을 박

탈딩·領다 할지리·도, 이는 이주지.의 독일시민권 소지 원칙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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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따라서 서독에서의 새로운 국적취득행위는 불필요하다.

5. 신고 - 십분증

정착절차를 거쳐 새로운 주거지에 도 착한 다음 이주자는 1주일 이내에 주거지역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시 출생증명서와 여권사진을 지참하여 신분증 발급

을 신청하는데, 중명서 제출이 어려울 겨우는 구청직원과 팔요한 협의를 거쳐야 한

다. 동독 신분증과 여필은 구청 보관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전면허죵

동독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은 서독에서도 통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주

일년 후까지는 서독법 규정의 운전면허를 새로이 취득해야 한다. 이는 소정 구비조

건을 갖추어 시험을 치루지 않고 발급된다.

7. 자동차 운행허가

이주자는 이주 후 판할 교 통부서에 차량운행 허가를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

8. 호적증명서

이주자 본인이나 그 양친아 서독외의 지역에서 혼인관계를 맺었을 경우, 이들에

게는 정착지 콴할 호적상에 신규호적 받급신청을 하도록 권한다.

9. 연방실향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주를 강제당한 이들은 이들에 관한 법령 제3조의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참조 : 실향민 관계법령 제3조

(1) 소련점령지역 망명자란 독일 국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독일민족에 속하는 사람

으로서, 소련점령지역에서 살다가 자유의사와는 일치되지 않는, 정치관계로 인한

특수한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지역에서 탈주한 이를 말한다. 특수구속

상태란 인체나 생명 혹은 .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위험이

있음을 가리킨다. 특수한 구속상태하에서는 또 한 엄중한 양심의 갈등을 빚기도

한다. 생활기반이 파괴되었거나 크게 손상되었을 때 혹은 파괴나 엄중한 손상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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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헙이 직면해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 역시 특수한 구속상태로 간주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련점령지역 망명자로 보 지 않는다.

1. 소毛 점령지역내 체제에 유리한 행위를 한 자.

2. 인도주의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o]긋나는 헹위를 한 자.

3. 서독의 자A 민주직 기본짇서를 무너뜨리려고 循던 지..

10. 실향민

강제 추방된 실힝민은 실향민 관계 법 15 조 가 규정하는 증명 서 (Fluechtling

sauswe isc)를 즉각 신청, 발兮받도록 헤야 한다.

1 1. 군복무

19세 이상의 군복무 대상자는 이주 牛 2넌간에 걸쳐 군복무를 필헤야 한다. 동독

에서 필한 군복무기간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12. 주택마련

정착시까지 이주자들은 자신들을 위헤 설치되어 있는 R]시 기숙사에서 촬할 수

있다. 개인주텍을 미-련하고 싶은 사람은 적시에 입지 관할주택긴설 지원 부시에서

보조내력에 대 문의를 야 한다.

13. 주거 보조비

이주 후 특정조긴하에서 주거 보1비( 입데보조긍, 자택의 경우 부체샹힌. 보조 금)

를 빌을 수 있다. 주·거 보조비의 액수는 다음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 - · 가게에 속한 가족수

- 임대료

- 가족의 수입

14. 가구 및 생촬용품 장만에 따른 지원

이주 후 이주자 기숙사에서 임시로 살다 처음으로 개 인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사

람은 주텍자금을 유리한 이자로 대부받을 수 있다.

15.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인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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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자격중명서는 서독에서 재인정을 받

아야 한다. 이는 학교 입학 및 취업종사에 필요하다. 증명서의 인·정은 주 당국의 관

할이며, 증명서를 동독에 두고온 경우 동독의 증명서를 발급한 당국에 재발급을 요

청할 수 있다.

16. 취업알선, 직업상담, 실업보조

취업알선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청(Arbeitsamt>의 상담을 받읗 수 있으며, 직업선

택의 문제는 노동청 직업상담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노 동청에 취업알선 신청을

하는 날부터 취업이 될 때까지, 노 동청에서 고용촉젼법에 따라 적응비 또는 실업보

조비를 받게 된다.

17. 자녀양육 보조비

자녀양육 보조 비에 대한 청구권리를 갖는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자녀가 서 
'

독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특별한 조 건하에서는 동독에 거주하는 자녀도 고 려

될 수 있다. 자녀양육비는 16세까지 지급되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 27세까

지 연장毛다. 1986년 1월 l 일부터 저 임금자에 대해서는 자녀양육 추가보조금이 지

급된다.

IS. 연급

이주 전까지의 서독 이외지역에서 총 근로년수는 법적 연금 관계상 서독에서 근·

로한 것으로 처리된다. 연금액수는 연금지불기간, 자녀교육기간 등등에 의해 결정된

다.

19. 사고보험

근로 도중 사고시 동독에서 법적 노 동재해 보험에 가입하고 었었을 경우, 피해자

는 원칙적으로 서독으로의 이주 훈 서독법에 의해서도 보장된다.

20. 건강보험

소독 또는 베를린에 정착하기 시작한 날 또는 그후 3개월 내에 병들게 되었을 경

우 실향민법에 의해 법적 건강보험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 기 예방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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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들도 마찬가지로 혜텍을 받을 수 있다. 필병수당은 이주적응비조로 지불된다.

21. 강제부담피해(Lastanausgleich)

동독에서 압수, 몰수, 피-괴로 인해 그d은 피해나 재화를 서독으로 가져오지 못해

빚어지는 제산상의 피 에 대헤서는 강제부담피해 보시-법(LastenaLlsgleichsgesetz)

에 따른 보상청구권리가 주어진다. 단 피헤자는 펴 인정을 받기 위헤 다음L/과 같

은 소정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964넌 12월 31 일 이후 서독으로 이주한 펴해

자는 가족과의 합류를 위해 이주하였거나 소 련점렁지억 망명자일 경우 피해보상청

(AusgIeis m t )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싣향민도 실향지에서 생긴 피 에 해서

동일한 조긴하에서 피句를 인정받을 수 있다.

22. 전쟁피해자 원호조치

양치.대전 피헤자는 관게9]렁이 멍시하는 헤텍을 받을 수 있다.

23. 전留포로 및 정치뱀 가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전젠포로 및 정치범 가족은 생게보조비1·u에 의헤 전생유가족과 같은 혜텍을 빌·는

다. 전 중얘 납치된 자 또는 외국군에 의 깅·제 억류된 자는 전 포로와 마찬가

지로 취급된다.

24. A [호1부조

겅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피었을 경우 사회부조금을 밤을 수 있다. 사회부조의 종

류외- 규모는 개별 경우의 특성에 띠-라 달라진다,

- 셍활비 보조

- 특별경우에 대한 보조 : 질1칭부w조, 지체부자.h/의 적응 보조비, 중환자 및 노렁

자 간호보조비, 특수 -E경상촹 극복을 위한 보조, 노 넌층에 대한 보조 사회부조는

금진 및 물질적 보조 ( 예 : 의류 제공, 고아원.앙'로원 거주지 제공)와 인적 지원

을 포 함하는 비., 이는 스스로 곤겅에서 빗어날 수 없거나 또는 가족이니- 후생복

지단체로부터 아무런 도 - 을 1상지 못히-는 경우에 적 핀다.

25. 생계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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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조비 에 따라 한 쪽 부모와만 살고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별거해

사는 다른 쪽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거나, 양부모가 사별하여 고 아보조비

를 받지 못하는 두 경우는 미혼모 자녀가 받는 금액에 상응하는 생계보조비를 최고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26. 종전 전의 곰공업무 종사자

제국시절 공공부서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공무원, 사무원, 근로자, 직업군인 등

의 공공업무 종사자들은 관계법에 따라 보험.연금.생계보조 등의 소정혜택을 밤을

수 있다.

戰

27. 귀향자

전쟁(2차대전을 지칭)포로였다가 석방되어 귀향하는 이들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28. 전쟁포로 내지는 픽납자

전쟁으로 포로 가 되었거나 강제 억류 내지는 피납되었던 독일인들은 수감기간에

대해 전쟁포로보상법이 명시하는 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다,

29. 정치적 수감자

제3제국 시절에 정치적 수감 대상자였던 이들은 콴계법령이 명시하는 혜택조치를

받을 수 있다.

30. 감세조치

집기 또 는 의븍 장만을 위한 지출은 수입세법 제33조에 따라 이주 후 첫 5년 동

안 감세조치들 받을 수 있다. 지정 세무전문가들과의 조 세상담은 무료다.

31. 부부간 소유재산권 - 법률상담

부부간 각기 소유재산권에 대해서는 1969년 8월 4일자 법령이 적용된다. 기혼 이

주자의 경우 이 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주 즉시 주거지 관할 법원

에 연락을 하여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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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언장

자필이던 공증에 의한 것이던 것과는 상관없이 동독에 두고온 유언장은 있을 수

있는 상속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 속히 서독으로 송부되도록 조치를 취

헤야 된다.

33. 헝사상의 처벌

서독에서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을 형법상의 최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집행이 이미 종료되었던 이-니 [가와는 싱·관없이 서독내 주거지 관할 고 등

검찰 에 형잡헹 무효탁인 신청을 할 수 있다.(언방법전 1 , 161면) 이럴 경우 고

등3·]찰은 동독내에서 행해진 A-죄신고가 )-u치국가의 기본원칙과 부힙·되는지를 학인

한다. 소 장이나 판결사본음 소 지하지 않을 겅우는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되어 유죄판

결을 받계 되었는지를 - 가능한한 밀'은 근거 자료플과 중인을 동원하어 -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중거자료가 충분치 못할 시는 희·인신칭이 기각苟 수V 있다.

34. 생명보험 및 연급

종전 전에 어진 셍명보힘 및 지-破-연급에 대한 청구권이 아직 유휴할 겅우, 괸·제

법렁에 따라 헤당 보 힘기관에 지-植- 요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서독에서 체결된

사례에만 적용된다.

35. 화폐

1. 종전 전에 제국촤폐는 더 이상 통-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지 회-폐를 DM과

바꿀 수 없다.

2. 제3국이나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에 한 금전싱·의 권리는, 이것

이 종전진 제국최·폐로 이千어졌을 경우 베상을 받을 수 있다. 처응부터 서독

지 역에 소 제領번 금-쥐기관에 대한 2전상의 권리는 베상을 반을 수 없다.

3. 공기업체를 포 함하는 제국정부에 대한 이권은 진젱사후 관리법에 따라 예외적

인 겅우에만 보상이 된다.

4. 동독에 예치된 특정 적 3]금은 3L비요건이 갖추여진 경우에 한헤 월 000M까

지 서독으로 이진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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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절은 이주자들의 동화營 위한 보조

35세까지의 이주자들은 이를 위한 적립금 규정에 따라 3년간에 걸쳐 지원을 받는

다.

- 초 · 중·고 교 육, 직업교육 등의 이수과정

- 직업준비과정, 보완직업교육 등의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

- 전문인 양성교육과

- 직업전환교육 등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이주 후 2년내에 신청을 할 경우

에만 적용돤다.

보조 비는

- 법적으로 규정된 교 육보조비 결제시까지의 예비보조금과

- 다른 규정 때문에 교 육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거나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를 위한 추가보조금으로 정의된다.

37. 학자금 보조

고 등학생, 대학샌, 대졸자믈은 학교교육의 지속 및 사회편입을 둘러싼 제반 문제

에 대해 Otto Benecke 장학재단(본 소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38. 대졸자 사회진출을 위한 보조

동독에서 정구대학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 육과정을 이수한 so-49세 사이의 이주

자들은, 그 자격중이 서독에서는 
'

-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정될 경우

- 인정이 되지만 보완교육과정을 추가로 필해야 될 경우 사회진출을 위해 보충강

의나 보충단거코스 이수목적의 보조 금을 Ct(O Benecke 장학재단으로부터 지불

받읗 수 있다.

39. 전문인 직업교육 보조

전문인 직업교육은 공공수단으로 지원된다.

40. 학자들의 동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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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로 인헤 서독대학에시 연구 활동상의 장에를 겪게 되는 학자들은 지원조치률

받을 수 있다. 이 육성데책은 서독데학이 주 관할부서의 동의을 얻어 그 학자를 인

구업무에 치용하기로 하여 육성프-%그렙이 종료된 다음에도 그 대학에서 계속 근무

케 할 것을 학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보조조치는 2년간에 걸처 인건

비 전액을 지원한다.

41. 청소년 이수자들을 위한 상담 및 보호 업무

진 청소년 사회복지기구는 청소년 이주자들의 사최편입 어려움을 일어줄 상담 및

보호 임무를 갖는다. 특히 사최 · 학교·직장에서의 적응문제. 긱-종 관청에서 서식작성

보조, 각종 법규와 사회적 시설에 관한 정보제공 등이 제공된다.

42. 가정문제. 독신, 노 령자들에 네한 상담-원호조치 제공 등 각종 구호·사회 복지

기관(카리타스, 디아코니세스 등)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헹한다. 특히 이웃과의 교

제, 친구소개, 2-/-종 사회기관 소개 -祖-건구입, 자너 유치원 등에 판한 징보가 제공

된다,

43. 이주자들의 원호외. 동촤문제 딤· 기관 이주자들의 원호외- 동촤문제는 일차적으

로 각 주정부의 소 관사항이다. 지1%·자치탄체인 Gemeiudo와 l<rds에 설치된 피 보

상-청에서 원호, 동최- 및 피 보상 청구권 문제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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